


융합과 통섭

제6권 제3호

2023년 08월



   미래융합통섭학회 임원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회    장 김찬선(서울벤처대)

부 회 장
곽헌구(한국안전문화연구원),�류길호(국회입법정책연구회),�박복원(KR컨설팅(주))�

현보람(한국체육대)

상임이사

총 무 이 사 :�윤태관(한국안전문화연구원)

학술위원장� :�박영만(한국체육대)

연구윤리위원장 :�한승백(한림대)

기 획 이 사 :�김두한(대진대)

학 술 이 사 :�조민상(신라대)

회 원 이 사 :�김정련(충남대)

대외협력이사� :�김은영((주)키세스)�

편집위원

(이사겸임)

편 집 위 원 장 :�김경식(호서대)

편집부위원장 � :�현보람(한국체육대)

서    울    권 :�박영만(한국체육대),�석민화(서울대),�현보람(한국체육대)

경기ㆍ인천권 � :�고재면(연세대),�김두한(대진대)� � � �

강    원    권 :�한승백(한림대)� � � �

충    청    권 :�김옥현(강동대),�최현주(상명대)

호    남    권 :�김옥주(조선대),�명도현(남부대)

부산·경남·울산권 :�조민상(신라대)

U� � � � � S� � � � � A� :� Brian,� H� Yim(Kent� State� University)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한승백(한림대)

위  원 :�박영만(한국체육대),�석민화(서울대),�조민상(신라대),�

� � � � � � � � �현보람(한국체육대)

감    사 김재득(안세회계법인),�이병국(청운기술창업단)

사 무 국 사무국장 :�박현호(대진대)

이   사

김기중(기업은행),�김대인(우리은행),�김재득(안세회계법인),�박규리(성결대),

박현호(대진대),�백순기(중원대),�성정아(용인대),�손병주(서울벤처대),�송은영

(효정국제문화재단),�신미경(리스트레토 2010),�오혜성(순천향대),�이병국(청운기술

창업단),�이명지(프라임비즈원),�이명희(한성대),�이형주(인천대),�이주영(고려대),�

임성준(서울벤처대),�정지성((주)을지인쇄),�최순호(서울디지털대),�최청(서울벤처대)

성명 : 가나다순



차� � � �례

[융합과 통섭 : 스포츠]

￭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 1

   정재은(연세대학교) 

￭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연구
······························································································································· 20

   김옥주(조선대학교),�서재열(예원예술대학교)

￭ 대학운동선수가 은퇴 후 진로전환 과정에서 겪는 재사회화 경험 탐색 ··················· 36

   이완영(가톨릭관동대학교)

￭ 태권도 품새의 경기화: 변천에 관한 고찰과 발전방향 ············································· 51

   신종섭(나사렛대학교), 권헌수(용인대학교) 

[융합과 통섭 : 문화예술]

￭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 73

  이현수, 임자영, 정은혜(충남대학교)

[융합과 통섭 : 자연과학]

￭ 한국과 동남아 화장품의 정의와 표시 규정 차이에 따른 K-뷰티 관리제도 개선 방안
······························································································································· 88

  김진숙(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과 통섭 2023, 제6권 제3호, pp.1-19 Journal of Convergence Consilience
        https://doi.org/10.33090/SFCC.6.4.1       ISSN 2635-6074(Print), ISSN 2635-8735(Online)     

대학�운동선수들이�지각한�취업불안과�진로준비행동의�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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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t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nxie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Athletes
 정재은(연세대학교�체육교육학과�강사)

1)Chung, Jae-Eun(Yonsei University)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운동선수 286명을 대상으로 취업불안, 
진로준비행동과 긍정심리자본 검사지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취업불안은 긍정심리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취업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긍정심리자본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
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적 기재임을 알 수 있다.

주요어 대학, 운동선수, 취업불안,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가본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ty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diates the 
process in which their job anxiety affects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thletes in university. METHO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using of 286 athletes in university. They were assessed by job anxiety 
sca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ale.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e equation modeling were used to address the key questions 
of this study. RESUL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ob anxiety has a negatively influence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cond, job anxiety had no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s a positively eff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the level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s mediation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job anxiety and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of developing programs and 
providing necessary support at improving university athlet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rough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KEYWORD University, Athletes, Job Anxie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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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Ⅰ. 서론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진로결정과 취업준비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심리강점을 활용
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진로 변인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경연, 이제경, 2017; 김민영, 2018; 노정아, 2017; 박
소영, 2019; 박신영, 2017; 송정명, 유동현, 2018; 신정원, 2020; 장용희, 2017; 조형래, 최승규, 
2017; Tak & Oh, 2012).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국내 학술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강경연, 이제경(2017)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일상적 또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자아개념을 
이끄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Martin, Kuiper, Olinger, & Dance, 1993), 개인이 지닌 긍정적 심리
상태를 말한다(Seligman, 2002).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복원력(탄력성, resilience), 낙관성(optimism)의 4개 하위요인들은 이론적으로 서로 독립된 개념
으로 간주된 채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Bandura, 1997; Luthans & Jensen, 2002; Luthans, 
Youssef, & Avolio, 2007; Snyder, 2000),  Luthans 등(2007)은 긍정심리자본 전체가 맡은 일에 대
한 태도와 성과에 더 높은 예측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4
가지 개념으로서 개별적인 효과보다 통합된 개념인 긍정심리자본이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김주엽, 김명수, 2011).

조직행동분야에서 주로 주목받던 긍정심리자본이 최근 들어 청소년, 대학생, 평생교육 등
의 인적자원분야에서 관심영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한희승, 이근모, 2016). 강경연, 이제
경(2017)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대상이 학령기 집단에 치중된 편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거의 절반으로 이루어져 연구대상의 편중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대
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은 다양한 진로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고정리, 2019; 김성옥, 오은주, 2019; 김수현, 임황빈, 2019; 박인숙, 안성식, 2019; 
송정명, 2018; 신정원, 2020), 긍정심리자본을 높게 인지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나 우울을 덜 
경험하고,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잘 적응하며,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노정아, 2017; 박신영, 2017; 심수연, 김용수, 2015; 
우정희, 2016; 이주영, 최희철, 2012; 장정임, 김성봉, 2015).

대학생 시기는 학업의 성취는 물론 미래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직업을 준비하는 시
기이며, 직업인이 되기 위한 단계로 성장기와 탐색기를 지나 각자의 환경과 특성 등을 바탕
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이다(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이러한 대학생 시기
에는 자신이 앞으로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한 진로선택과 취업준비를 위해 정보수집, 자
격증 취득, 구체적인 진로계획 설정 및 방법모색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끊임없는 진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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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함께 더 높아지고 있다. 불안이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주관적이며 상상적인 위협을 의미하며(Spielberger, 1972), 취업불안
은 대학졸업을 앞두거나 졸업 후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다. 적절한 취업불안은 
취업준비를 위한 동기유발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친 취업불안이
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준비에 부정적이고 도태하는 영향을 미친다(조민제, 
2010). 또한 취업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능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내적 갈등으로 인해 향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Callanan & Greenhaus, 1992). 조규판(2008)은 대학생의 취업불안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불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취업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취업관련 인지가 취업불안을 발생시킨다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우울과 불안 등 부적응
적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하면서, 취업불안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Bower, 1981; Isen, Shalker, Clark, & Karp, 1978; Johnson & Tversky, 1983; 
Ortony, Turner, & Antos, 1983; Schwartz & Clore, 1983). 장재윤 등(2003)은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 4학년 2,530명의 79%가 상당한 수준의 취업 및 진로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
였으며, 김범준(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건으로 취업에 대
한 걱정을 하는 것이라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다양한 관점에
서 이해하고 취업불안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선택에 거의 진전이 없는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상태-특성 불안을 소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도 매우 부족하다(김판환, 1997). 또한 
불안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판환, 1997; 이제경, 1997; 진
미경, 1999).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은 
직업탐색이 유용하지 않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적인 탐색에는 참여하지 않는
다(Greenhaus & Sklarew, 1981). 또한 진로와 불안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불안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방황하면서,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Gordon, 1981; Fuqua & Hartman, 1983). 이는 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는 연구들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취업 장면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적극적인 진로결정을 준비
하는 행동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자세와 태도이다(이예진, 이기학, 
2010).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란 인지적·정의적 차원을 넘어 자신의 직업
선택을 위해 구체적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취업준비행동 또는 직업탐색행동이라고 정의된다
(Blau, 1993). 진로준비행동은 잠재적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과
정이며(Barber, Daly, Giannantonio, & Philips, 1994), 대학생에게 진로준비는 사회진출의 목적
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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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4). 대학생과 같이 후기 청소년기 시기에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 사회적 변화 
및 환경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여 목표를 세
우고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직업세계에 적응 및 참여하기 위한 진로를 준비해야 한다(소연희, 
2011). 즉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의 결정은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어떠한 직업과 진
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더욱 신중해
야 한다(송정명, 유동현, 2018).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는 
취업불안 하위요인 중 취업불안상태와 취업불안원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기윤, 2012),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탐색행동과 준비행동이 취
업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2018). 그러나 주명진, 김정남(2011)
은 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상태불안 수
준이 높게 나타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사
람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적절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그 불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나 이와 같이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적 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더욱 더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태룡, 정영린 및 서희진(201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진로에 대한 자기 주
도적 선택과 정체성이 낮고, 동일 연령대의 일반학생보다 진로선택이 제한적이며, 진로선택
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어 진로선택 과정에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였다(장미연, 신명진, 박
승하, 송주란, 2014). 이와 같이 국내 운동선수들은 진로선택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
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Patricia & Gretchen, 2005; Stambulova, Alfermann, 
Statler, & Côté, 2009). 특히 대학 운동선수들이 직업에 대한 진로 선택과 결정 과정 등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진로 전환기에 들어선 대학 운동선수들의 진로와 관련된 고
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 관심과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남광우, 권영우, 양상훈, 2016). 
결국 대학 운동선수들이 목표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자신의 역량으
로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운동선수들에게 낙관적이고 긍정적 관점으
로 자신과 주변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진로발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변인이 있다면 그
것을 찾아 그 변인을 매개로 하여 더욱 효과적인 진로교육, 지도 및 상담에 개입시킬 수 있
는 유용한 진로관련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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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2022년도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운동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
였으며, 대학 운동부에 소속되어 체육특기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의 경우, 집락무선 표집법을 이용하여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교의 대학 운동선수 300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학 운동선수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소
속 종목의 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 중으로 중, 
고등학교를 통해 최소 3년 이상 엘리트 체육과정인 선수 생활을 거쳐 대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
용의 일부가 누락된 연구 대상자의 자료 14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된 표본
은 총 대학 운동선수 286명으로 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분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69 94.1

여자 17 5.9

학년

1학년 65 22.7

2학년 107 37.4

3학년 58 20.3

4학년 56 19.6

경력

3년-5년 미만 48 16.8

5년-10년 미만 138 48.3

10년 이상 100 34.9

종목

야구 58 20.3

축구 46 16.1

농구 44 15.4

배구 31 10.8

아이스하키 30 10.5

럭비 29 10.1

태권도 22 7.7

유도 17 6.0

기타 9 3.1

표 1. 대학운동선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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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용할 조사도구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 이외에 취업
불안,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자본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1) 취업불안
본 연구에서는 취업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규판(2008)이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사용하

였다. 조규판(2008)의 연구에서 개발된 취업불안의 하위요인은 취업불안상태, 취업불안 유발상
황, 취업불안 유발원인 3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
합한다고 판단되는 ‘취업불안상태’를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취업불안상태의 문항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Vocational Exploration Behavior Checklist(VEBC)와 

Vocational Checklist(VC), Career Exploration Survey(CES)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검사지 척도
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변인은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의 준비,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문항 구성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으로 구성되어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3)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 측정도구는 Luthans, Youssef와 Avolio(2007)가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하위요인을 재구성하여 타당성 과정을 통해 검증된 임태흥(2013)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긍정
심리자본 설문지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4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문항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매우 그
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3. 측정도구의�타당성과�신뢰도

본 연구에서 취업불안,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는데 활용된 설문지는 선행연
구의 고찰을 통해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생략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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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전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전문가 2인에게 측정 도구
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받았다. 각 변수가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개별 먼저, 
변수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요인 χ2 df p TLI CFI RMSEA

취업불안 110.022 14 .000 .920 .947 .079

진로준비행동 210.994 31 .000 .901 .929 .080

긍정심리자본 510.916 129 .000 .918 .931 .071

표 2. 변수별 확인적 요인분석

먼저 각 변수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낮은 적재치를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취업불안에서는 3개의 문항(2번 문항, 8번 문항, 10번 문항)이 낮은 적재치를 보여 해
당 문항을 제거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정보수집활동에서 2문항(2번 문항, 6번 문항), 필요
한 도구의 준비에서 2문항(1번 문항, 2번 문항),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4문항(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6번 문항)을 낮은 적재치를 보여 제거하였다. 긍정심리자본에서는 
모두 적합한 요인 적재치를 보여 문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각 변수별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 묶음은 선행연구에 근거한 각 변수의 하위요인의 수로 
구성하였으므로, 진로준비행동과 긍정심리자본에만 적용되었다. 문항 묶음은 추정오차를 줄이
고, 자료의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atsunaga, 2008).

이를 바탕으로 수행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
석 모형의 평가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χ2 및 TLI, CFI, RMSEA 값을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유일한 통계적 검정의 대상이 되는 χ2 검정은 모형이 완벽하다는 영가설이 현실적으로 지나치
게 엄격한 부분이 있으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TLI, CFI, RMSEA를 함께 제시
하였다. 구조모형의 평가는 TLI, CFI 값은 0.9이상일 때, RMSEA 값은 0.08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분석결과, 전체 확인적 요인분
석 모형의 적합도가 χ2=286.137, df=74, TLI=.917, CFI=.932, RMSEA=.070로 나타나 확인적 요
인분석 모형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의 경우에는 개념신뢰도
(composite reliablity: CR)값이 0.7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 
이상일 때 충족된다. 한편, 판별타당도의 경우에는 AVE의 제곱근 값과 각 변수 간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AVE의 제곱근 값이 더 클 때 충족된다고 알려져 있다(Fornell & Lack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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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취업불안(CR=.880, AVE=.514), 진로준비행동(CR=.775, AVE=.536), 긍정심리자본
(CR=.808, AVE=.516)이 모두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VE 값의 
최소값의 제곱근의은 .716인 반면 각 변인 간 상관계수의 최대값이 -.211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역시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0.7이상의 Cronbach’s α가 도출되어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문항 β se CR AVE α

취업불안

1번 문항 기입 .590 .651

.880 .514 .876

3번 문항 기입 .770 .407

4번 문항 기입 .705 .502

5번 문항 기입 .703 .505

6번 문항 기입 .771 .405

7번 문항 기입 .766 .413

9번 문항 기입 .699 .511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790 .375

.775 .536 .770필요한 도구의 준비 .692 .521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711 .494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755 .429

.808 .516 .792
희망 .732 .464

낙관주의 .790 .375

회복탄력성 .581 .662

χ2=286.137, df=74, TLI=.917, CFI=.932, RMSEA=.070

표 3.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4.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선수들이 소속되어있는 대학교에 
방문하여 책임자 및 지도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협조를 의뢰하여 승
낙을 받았으며, 동의(IRB: 7001988-202203-HR-1223-03)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검사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반응 요령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한 후, 자기평가 기입 방식(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조사하였다. 
자료가 모두 수거되면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연구 대상
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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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한 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정된 연구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순차
적으로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취업불안,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자본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로 설정된 연구모형을 분석하
기 전, 다중공선성의 여부 및 변수 간 상관계수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세 변수 간의 상관계수 중에서 취업불안과 긍정심리자본
의 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 2 3

취업불안 1

진로준비행동 .028 1

긍정심리자본 -.211*** .010 1

***p<.001

표 4. 상관관계분석

  2.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본 연구의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χ2=286.137, df=74, TLI=.917, CFI=.932, RMSEA=.070 나
타나 연구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취업불안은 긍정심리자본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04, p=.010). 다음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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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033, p=.577). 마
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08, p=.000).

구분 b se β t p

취업불안 → 긍정심리자본 -.104 .040 -.177 -2.875 .010

취업불안 → 진로준비행동 .033 .059 .042 .577 .577

긍정심리자본 → 진로준비행동 .408 .109 .303 3.728 .000

표 5.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3. 연구모형의�적합도�평가

본 연구의 대학 운동선수들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과 x² =219.613, df=74, p<.001, 
TLI=.909, CFI=.919, RMSEA=.071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대학 운동선수들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x² df TLI  CFI RMSEA

219.613 74 .909 .919 .071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4. 대학�운동선수들의�취업불안과�진로준비행동�관계에서�긍정심리자본의�매개효과�검증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조건이 충
족되었다. 이에 원자료의 복원추출을 통해 매개효과의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인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 <그림 1>과 같다. 취업불안과 진로
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83부터 -.019로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심리자본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적 기제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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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otstrap se bias-corrected 95% CI p

취업불안 → 긍정심리자본 -.104 .040 -.165 ~ -.034 .022

취업불안 → 진로준비행동 .033 .065 -.065 ~ .158 .519

긍정심리자본 → 진로준비행동 .408 .122 .234 ~ .618 .005

취업불안 → 긍정심리자본 → 
진로준비행동

-.042 .019 -.083 ~ -.019 .010

표 7. 매개효과분석

그림 1. 최종검증모형

IV. 논의�및�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 진로준비행동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대학 운동선수들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에 연구방법 및 가설검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이 긍정심리자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준비 대학생의 취업불안 하위요인 모두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
인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지명원, 이주원(2022)의 연구와 일치한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서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Lent, Brown, 

& Hackett, 2001), 지각된 진로장벽은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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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London, 1997). 결국 진로장벽을 높게 인지할수록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심리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진로
와 취업으로 인해 우울함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감을 느낄 때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강신욱(2015) 연구결과에서 일반계열 대학생보다 대학운동선수, 체육계열 대학생이 취업스
트레스는 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취업불안이 긍정심리자본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또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진로준
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체육계열 학과 또는 대학 내 체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운동선
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동시에 집중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과 관련된 다
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로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한미옥, 조규판(2021)의 연구결
과를 지지한다. 또한 문선아(200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 간
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취업불안이 높을
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한다는 연구들(고경필, 2014; 오민경 등, 2017; 주명진, 김정남, 2011), 
불안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문선아, 2000; 조기윤, 2012)의 연구결과들
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절한 수준의 취업불안은 진로준비행동과는 상관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너무 높은 수준의 취업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저해한다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학 운동선수들이 느끼는 취업불
안과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들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로, 적성 등에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 
높은 수준의 불안감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적절한 취업불안 수준 조절을 통해 자신의 미래
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더
욱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대안에 대해 탐색활동
을 하는 등 긍정적인 인지 활동을 한다고 밝힌 선행연구(강진, 2021; 송정명, 유동현, 2018; 정
경화, 2021; Carver & Scheier, 2002; Coutu, 2002; Seligman, 1998)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 운동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과 진로, 취업에 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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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및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신의 진로, 취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어떠한 위기나 상황에 몰리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언제라도 원래의 자리
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심리자본은 속성상 영속적 성향이 강한 기질(trait)과 구별되는 가변성과 개발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적(state-like)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Luthans 등(2006, 2008, 2012)의 연구에 따르
면, 2-3시간 정도 짧은 기간의 개입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아짐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Luthans, Avey, Avolio, Norman, & Coms, 2006; Luthans, Avey, & Patera, 2008; 
Luthans, Luthans, & Jensen, 2012). 따라서 대학 운동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
하여 대학에서는 체계적인 진로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특히 대학 운동선수들에게 적합한 긍
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 진로준비행동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구조적 관계
를 알아본 결과,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학업 및 
취업 관련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문성연, 정철규, 2020), 취업불안과 우울의 관계(강지
연, 지명원, 2021)에서 부분매개변수로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취업준비 대학생이 
지각한 전공만족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된 결과
(지명원, 이주원, 2022)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생활을 통해 취업관련 스
트레스와 불안을 낮추고,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때 대학 운동선수들의 학교적
응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래로의 준비인 진로준비행동이 활발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 가운데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나 업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의 자기효능감(Stajkovic & 
Luthans, 1998), 역경과 갈등, 실패 혹은 긍정적인 사건들로부터 되돌아 올 수 있는 또는 빠르
게 회복될 수 있는 역량의 탄력성(Luthans et al., 2007), 성공하기 위한 의지인 동시에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명료화하는 능력의 희망(박권홍, 2011) 등은 대학 운동선수들
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함양해야 할 중요한 자원 또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문성연, 정철규, 
2020).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좁아진 취업문을 경험하고 있을 대학 운동선수들에게 어려
운 시기를 극복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 운동선수들의 취업불안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불안과 진
로준비행동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불안에는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 
때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내적 기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한 이론적 시사점과 아울러 대학 운동선수들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대학에서는 진
로준비를 통한 미래 설계뿐만 아니라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이해와 긍정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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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취업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불안 수준을 낮
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로와 취업 문제
로 학교적응에 많은 고민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 낙관주의로 구성된 개인 내적 특성이며 심리적 자원으로 긍정심
리자본을 스스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결론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취업불안을 높게 인지할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 운동선수들의 취업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취업불안, 진로
준비행동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본 결과,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심리자본은 대학 운동선수
들이 지각하는 취업불안을 완화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이라는 결론
을 도출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이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적 기
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자기효능감, 희
망, 탄력성 등의 긍정심리자본을 대학 차원에서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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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연구는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규
명하여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하여 
파크골프 참여를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상생활회복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일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2023년도 1월 11일부터 3월 
10일 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파크골프장 7개소를 방문하여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348부의 설문지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첫째,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
효능감은 삶의 질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최근 노년층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파크골
프를 통해 노년기의 신체활동과 사회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기효능감을 지각하게 되며, 사회
의 일원으로 스스로 느끼게 되어 노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노년층, 파크골프,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질

ABSTRACT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park golf, and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that can be used in the front line through park golf participation. Method To this end, from 
January 11 to March 10, 2023, seven park golf cours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ere 
visi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s aged 60 or older enjoying park golf. A total of 
36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f which 348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life stress in the elderly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efficacy. Second, it was 
found that life stress in the elderly did not affect the quality of life. Third,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CONCLUSION Park Golf, which has recently 
grown rapidly in the elderly, has shown that physical activities and social exchanges in old age 
continue to recognize self-efficacy and feel it on their own as a member of societ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KEYWORD Park Golf, Life Stress, Self-efficacy,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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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최근 골프산업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골프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 일 것이다. 
골프인구의 증가는 골프산업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부가산업 활성화에도 영
향을 미쳤다(JTBC GOLF, 2023.03.2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
던 골프인구는 지난해 5000만 내장객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스카이데
일리, 2023.03.29.). 이러한 골프산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이면에는 골프를 즐기기 위해 들여
야 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부담을 줄이며 골프를 즐기기 위한 대안으
로 스크린골프와 파크골프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즉 체력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
포츠로 골프와 유사하여 쉽게 배울 수 있고 장비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파크골프장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골프저널, 2021.03.08.). 체력수준에 구애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규정, 
복장, 장비사용 등에서 골프와 큰 차이가 없어 골퍼들의 유입이 쉬워 최근 그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골프저널, 2023.02.08.). 생활스포츠 종목에서 보기 힘들게 급성장하고 
있는 파크골프는 협회 등록인원이 21년 6만4천명에서 22년 10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66%가 급
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대한파크골프협회, 2023.01.03.). 

파크골프는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노년층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층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령사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머지않아 2025년에
는 고령사회를 지나 고령인구 20%이상의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35
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2).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년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
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노년기는 가족과의 관계변화, 노년기 질환, 경제적 능력상실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큰 시기이다(Park et al., 1998).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부정적 정
서감을 상승시키게 하고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질환 등의 건강수준이 낮아져 생활에 많은 위
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신체적 수준이 이전과 많이 달라
지면서 해낼 수 없다는 자기효능감의 상실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감소하게 된다(김장현, 
2022; 신양호, 201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스트레스 증가는 우울 및 자기효능감의 감소를 
가져오며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주
연, 2018; 김주현, 2007; 서인균, 조혜정, 2013; 전진, 전해숙, 2022; 전해숙, 2010). 그러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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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활동 및 운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인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김동현, 2020; 박용준 등, 2002; 오명규, 이정희, 2019; 임지영, 2010; 최선주, 2017).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종류는 다양하며 운동과 관련된 일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있으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파크골프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스트레스, 자
기효능감,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노인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의 효과를 확인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파크골프를 통해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지속적인 파크골프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가설근거

  1) 생활스트레스와�자기효능감의�관계
스트레스는 개인과 주변환경이나 상황에서 불균형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즉,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하는 개인과 환경, 상황의 특정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Lazarus & Folkman, 1984), 현재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요구수준이 개인이 가진 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불균형을 인지할 때 발생하는 생리적 반
응을 말한다(최재훈, 2018). 불균형한 상태에 대해 개인이 부적응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으로 부정적 심리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더욱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사소
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발생빈도가 높아 부정적 심리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양미연, 2020). 특히 노년기의 경우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더욱 큰 불균형을 느끼게 되며 잦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이는 일에 대해 해낼 수 없다
고 느끼게 되어 자기효능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조성자, 김병석, 2014). 

이에 대해 김현이, 김애리(2012)의 연구, 김성희, 이경철(2008) 및 서경조, 조성숙(2013)의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간에 부적 인과관계가 형성됨을 밝혔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가족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경제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건강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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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활스트레스와�삶의�질의�관계

스트레스를 느끼는 개인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균형유지본능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최재훈, 2018). 더욱이 노인의 스트레스는 노화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능력이 이전
과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노출이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으며,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노출
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서수균, 박지영, 정영숙(2012)
의 연구, 고승덕(1996)의 연구 및 고영혜, 박명화(2017)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삶의 질간의 
관계에 대해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가족 스트레스는 정서적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경제 스트레스는 정서적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건강 스트레스는 정서적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가족 스트레스는 신체적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경제 스트레스는 신체적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건강 스트레스는 신체적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2-7. 가족 스트레스는 생활만족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경제 스트레스는 생활만족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2-9. 건강 스트레스는 생활만족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기효능감과�삶의�질의�관계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

념을 말하는 것으로(Bandura, 1997), 모호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자신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Pajares & Schunk, 2001). 노인에게 있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노후에 대한 긍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삶의 질이 향상
된다. 노인은 사회와 가족내에서 역할이 감소되면서 심리적 위축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신체
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로 사회활동의 감소와 육체적 기능의 저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강순심,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은 긍
정적 심리반응을 도출하여 정신적 건강함을 유지시켜 현재 상황에 대한 적응을 빠르게 도와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 강선경(2009), 이현경, 조성혜, 김정희, 
김윤경, 추향임(2014) 및 최형임, 송인욱(2020)의 연구에서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노년층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삶의 질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기효능감은 신체적 삶의 질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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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도 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파크골프
장 7개소를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2인이 방문하여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
이 나타났다. 

 노인 기준이 65세이나 이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연구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파크골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골프저널, 2023.02.25.), 정부에서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기준이 만 60세 이상
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처음 구성된 설문지를 교수 1인, 박사 2인, 파크골
프관련자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스트레스는 윤여희
(2016)가 사용한 문항 중 3개요인 12개문항을, 자기효능감은 최재훈(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 204 58.6
여 144 41.4

연령

60세이상 65세미만 104 29.9
65세 이상 70세 미만 126 36.2
70세 이상 75세 미만 74 21.3

75세이상 44 12.6

참여빈도

주 5회 및 5회 이상 50 14.4
주 3 - 4회 127 36.5
주 1 - 2회 115 33.0

월 2회 및 1회 이하 56 16.1

참여기간

1년이하 136 39.1
1년초과 3년이하 63 18.1
3년초과 5년이상 105 30.2

5년초과 44 12.6
전체 348 100

표 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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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요인의 문항 중 6개문항을, 삶의 질은 조경아(2012)가 사용한 요인 및 문항 중 3개요인 
10개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의�타당도�및�신뢰도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MOS 23.0을 활용하여 설계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
한 결과 χ²=1247.524, df=448, p<.001, CFI=916, TLI=.920, NFI=.908, RMR=.032, RMSEA=.074로 
나타나 적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모든 요인이 .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질의 구조
적 관계연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4.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를 검증하였다. 

구분 문항 수

생활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4

경제 스트레스 4

건강 스트레스 3

자기효능감 - 6

삶의 질

정서적 4

신체적 3

생활만족 3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참여빈도, 참여기간 4

총 문항 수 31

표 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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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이 연구는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질의 구조적 관
계를 규명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의 효과를 확인
하고 지속적인 파크골프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요인 관측변수 표준
적재치 SE AVE CR Cronbach's α

생
활
스
트
레
스

가족
스트레스

가족들과 갈등이 있음 .774 .124

.811 .945 .821
가족내 위치에 변화가 생김 .762 .126

자녀들과 의견이 맞지않는 경우가 있음 .728 .128

자녀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이 됨 .701 .134

경제
스트레스

노후에 경제적 생활대책이 없음 .798 .135

.807 .943 .83.6
병원비나 약값으로 돈이 필요 .787 .126

주위 노인과 비교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음 .749 .158

생활비가 적다고 생각 .730 .144

건강
스트레스

시력, 청력, 치아 등 상태악화로 인한 불편 .812 .151

.821 .932 .848만성적 질병이 있음 .809 .140

다치거나 매우 아픈적이 있음 .798 .134

자기효능감

나는 어떤일이든 계획대로 할 수 있음 .841 .116

.844 .970 .904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하려고 노력 .836 .120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끝까지 노력 .834 .121

실패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끔 .819 .118

무슨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함 .788 .125

해야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일을 시작 .754 .130

삶
의

질

정서적

노력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 .825 .114

.843 .956 .878
살기 위해 많은 노력 .811 .106

외롭지 않기 위해 다양한 활동 참여 .806 .110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 참여 .796 .158

신체적

현재 나의 신체상황에 맞게 활동 .885 .132

.851 .945 .896몸이 불편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 .862 .125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해짐을 느낌 .839 .134

생활만족

현재 대인관계에 만족 .874 .127

.851 .945 .901취미,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 .856 .126

전체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 .808 .122
χ²=1247.524, df=448, p<.001, CFI=916, TLI=.920, NFI=.908, RMR=.032, RMSEA=.074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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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관관계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집중타당성과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 변인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상관관계계수의 값이 ±.264~.582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 & Gerbing, 1988).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부적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의�적합도

이 연구에서는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
합지수가 χ²=1268.124, df=448, p<.001, CFI=912, TLI=.918, NFI=.907, RMR=.034, RMSEA=.074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 가족
스트레스

2. 경제
스트레스

3. 건강
스트레스

4. 자기
효능감

5. 정서적 6. 신체적 7. 생활만족

1 1
2 .512** 1
3 .504** .496** 1
4 -.284** -.323** -.296** 1
5 -.324** -.353** -.332** .428** 1
6 -.301** -.290** -.264** .464** .574** 1
7 -.292** -.276** -.325** .479** .582** .552** 1

**p<.01     

표 4.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분 CFI TLI NFI RMR RMSEA χ² df p

적합지수 .912 .918 .907 .034 .074 1268.124 448 .000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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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검증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림 1>,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가설 1.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가
족 스트레스(estimate=-.267, t=-2.621, p=.006), 경제 스트레스(estimate=-.328, t=-3.804, p<.001), 건
강스트레스(estimate=-.247, t=-3.151, p<.001)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생활스
트레스는 정서적(가족: estimate=-.107, t=-1.178, p=.124; 경제: estimate=-.092, t=-987, p=.201; 건
강: estimate=-.069, t=-784, p=.259), 신체적(가족: estimate=-.110, t=-1.059, p=.340; 경제: 
estimate=-.098, t=-986, p=.312; 건강: estimate=-.086, t=-911, p=.322), 생활만족(가족: 
estimate=-.082, t=-1.105, p=.223; 경제: estimate=-.078, t=-845, p=.492; 건강: estimate=-.025, t=-436, 
p=.720)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p 채택
여부

1-1 가족스트레스→자기효능감 -.267 .085 -2.621** .006 채택

1-2 경제스트레스→자기효능감 -.328 .074 -3.804*** .000 채택

1-3 건강스트레스→자기효능감 .-247 .058 -3.151*** .000 채택

2-1 가족스트레스→정서적 삶의 질 -.107 .052 -1.178 .124 기각

2-2 경제스트레스→정서적 삶의 질 -.092 .065 -.987 .201 기각

2-3 건강스트레스→정서적 삶의 질 -.069 .036 -.784 .259 기각

2-4 가족스트레스→신체적 삶의 질 -.110 .098 -1.059 .340 기각

2-5 경제스트레스→신체적 삶의 질 -.098 .101 -.986 .312 기각

2-6 건강스트레스→신체적 삶의 질 -.086 .104 -.911 .322 기각

2-7 가족스트레스→생활만족 -.082 .090 -1.105 .223 기각

2-8 경제스트레스→생활만족 -.078 .070 -.845 .492 기각

2-9 건강스트레스→생활만족 -.025 .045 -.436 .720 기각

3-1 자기효능감→정서적 삶의 질 .317 .042 6.256*** .000 채택

3-2 자기효능감→신체적 삶의 질 .369 .055 7.048*** .000 채택

3-3 자기효능감→생활만족 .436 .066 9.972*** .000 채택

표 5.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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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노년층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자기효능
감은 정서적(estimate=.317, t=6.256, p<.001), 신체적(estimate=.369, t=7.048, p<.001), 생활만족
(estimate=.436, t=9.972, p<.001)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및�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질의 구조적 관
계를 규명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의 효과를 확인하
고 지속적인 파크골프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상영(2016)의 연구에서 축구동호회 참여자들의 스트레스는 자기효
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미화(2014)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의 생활스
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미량, 송강영(2009)의 연
구와 김정란, 변은주(2017)의 연구에서 중장년층 및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간에 부
적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림 1.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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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노인은 건강문제, 가족문제 및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계층으로(김현이, 2010)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노인들에게 있어 전반적인 능력수준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약해진 노인의 경우 삶의 전반에서 자기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의 운동참여는 스트레스감소 등 심리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김유련, 2014; 권세정, 양승원, 2015), 노년층의 생활
스트레스감소를 위해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경우 상기된 연구에서의 노인들
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현재 파크골프는 이들의 생활스트레스를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파크골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이 
파크골프장을 방문하여 단순히 파크골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다면 노년층이 파크골프에 참여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여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동규(2009)의 연구에서 노인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유의한 인과관계
가 형성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임주영, 전귀연(201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부정적 심리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스트레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
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
의 삶의 질에 스트레스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백현희, 정민, 2020),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벗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스트레스가 개인의 삶의 질
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생활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는 달리 파크골프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닌 파크골프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순한 신체활
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효익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 최형임, 송인욱(2020)의 연구, 김경연, 이경준(2023)의 연구 및 태명원(2021)
의 연구 등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년층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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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강, 가족, 경제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노년층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자신감을 높여주며 많은 일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하여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와 활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노년층의 전반적인 삶
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설정한 목표
를 달성하도록 하여 얻는 성취감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의 파크골프참여에 
대해 단계적 목표설정을 하여 성취감을 얻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면 노년층의 자기효능감 또
한 점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결론

이 연구는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질의 구조적 관
계를 규명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의 효과를 확인하
고 지속적인 파크골프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정적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건강문제, 가족문제 및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상황에 놓이기 쉬
우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계층으로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는 노인들에게 있어 전반적인 능력수준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약해진 노인의 경우 삶의 전반에서 자기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노년층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에서 단순히 파크
골프만 즐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의 보완과 함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효익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파크골프 참여를 독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년층의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단계적 목표설정을 이룰 수 있는 가
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점차 노년층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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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동선수가�은퇴�후�진로전환�과정에서�겪는�재사회화�경험�탐색
Exploring the Re-socialization Experiences of College Athletes in the 

Process of Career Transformation After Retirement
이완영(가톨릭관동대학교�학술연구�교수) 

3)Lee, Wan-Young(Catholic Kwandong University)
국문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대학운동선수가 은퇴 이후 진로전환 과정에서 겪는 재사회화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

이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진로전환에 성공한 참여자와 진로전환 시도 중인 참여자 6명을 선정하였으

며, 심층면담 후 귀납적 분석법을 통해 면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은퇴 후 진로전환을 위해 

약 ‘일 년’에 가까운 시간을 고민으로 보내고 있었으며, 둘째, 충분한 진로전환 준비 없이 졸업한 선수는  

‘뭐라도 해보자‘는 의도로 첫 직장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심리적 불안감이 커져있는 은퇴 후 

시기에 등장하는 키맨(key man)은 섣부른 진로 전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넷째, ‘체육시설업’ 창업이 

구직어려움의 회피 수단이 되고 있었다. 결론 선수가 맞이하는 진로전환 과정에서의 재사회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타자와의 협업, 선수의 각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주요어 진로전환, 은퇴, 대학운동선수, 재사회화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re-socialization experiences of college athletes in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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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 결과’ 전수 자료에 따르
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학운동선수는 약 7,000명 수준으로 유추 가능하다(국가인권위
원회, 2019).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 대학운동선수의 목표는 프로 팀 혹은 실업팀으로의 진출
이다(강신욱, 2015). 하지만 프로나 실업팀으로의 진출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학선수들
은 더욱 그렇다. 소위 기량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선수 대부분은 고등학생 시절 프로나 실업에 
지명 받는다. 종목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학까지 진학한 많은 선수들은 고교시절 지명을 받지 
못한, 한마디로 같은 연령대 중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선
수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학 선수 중 기량이 좋다 하더라도 프로·실업 팀으로 진출하기란 쉽지만은 않다(이
종욱, 2020). 가장 큰 이유는 종목 구분 없이 졸업하는 이들을 모두 받아들일 만큼 팀들이 충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스포츠라고 불리는 ‘프로야구’의 경우 
2021년 기준 신인드래프트에 고교 졸업예정자 760명, 대학교 졸업예정자 240명을 포함해 총 
1,006명이 참가했지만 이 중 프로로 지명 받는 선수는 약 100명뿐이다(김재경, 2021). 고교·대
학을 모두 합하더라도 프로 진출 비율은 10%도 되지 않으며, 대학선수만으로 한정 짓는다면 
프로 진출 비율은 더욱 줄어든다. 

본 연구의 묵적은 이 같은 프로·실업으로 진출하지 못한 대학운동선수들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겪는 재사회화 경험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대학운동선수 관련 
연구는 다양한 범주로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대학 운동선수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 탐색
을 다룬 연구 중 소영호, 정주혁(2013)의 연구는 성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음
을 밝혔고, 홍승분(2019)은 대학선수들의 종목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였
으며 종목에 따라 목표선택, 문제해결, 직업정보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선수 
진로전환 문제를 다룬 연구(김동현, 장덕선, 2019; 이완영, 고은하, 2022; 옥승철, 2021)는 선수
들의 진로를 지원해주는 사업 평가와 진로전환 방해 혹은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학 졸업 이후 진로전환을 고민하는 선수들
의 일반적인 삶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즉 앞서 진행된 연구 주제들은 졸업을 앞둔 
대학운동선수의 진로 고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변수를 설명하거나 진로 지원 정책 
유무와 문제점 등은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졸업 이후 진로전환 과정에 진입해 있는 선수들의 
고민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탐색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대학운동선수는 중·고교선수와는 엄연히 다른 지위를 가진다. 대학 졸업장이라는 문화자본
을 획득한 명백한 성인으로 분류되기에 선수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Jayakumar & Page, 2021).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 졸업 선수들의 진로전환 문
제를 다룰 때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
거나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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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는 은퇴 이후, 즉 대학 졸업 이후 진로전환 과정에 서 있는 선수의 삶에 초
점을 두고자 한다. 이유는 ‘2022년 은퇴선수 진로 실태조사’ 중 ‘미취업 은퇴선수’들이 언급한 
내용 중 ‘구직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학교 재학 중’ 다음으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대한체육회, 2022). 본 연구자는 ‘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까’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다음 결
정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 이후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재사회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충 등을 확인하고 싶었
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전환 고민 시기에 놓인 대학졸업 선수를 대상으로 그들이 진로전환 과
정에서 겪는 재사회화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직면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담고자 노력하였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운동선수가 졸업 후 진로전환을 위한 재사회화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대학운
동선수의 진로전환을 위한 재사회화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은퇴이후 진로전환 과정에서 겪는 재사회화 경험을 탐색하기 위
해 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으로써 Goetz와 LeCompte(1984)가 제시한 준거적 선택법
(Creterion-based samp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준거적 선택법이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참여자의 자격과 선정 기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며, 대체로 준
거 선택 기준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 보유여부,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정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 공유 의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한체육회 선수진로지원
사업 담당자를 포함하여 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소지자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다
음과 같은 준거를 선정하였다. 첫째,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둘째, 취업자와 미취업자(취업
준비자), 셋째,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재사회화 경험이 있는 선수, 넷째, 본 연구 참여 의사, 이
와 같은 준거를 충족하는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한체육회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최종 6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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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및�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주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지를 개
발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에 성공한 은퇴선수 1인과, 취업 준비 중인 은퇴선수 1인 총 2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대학운동선수 은퇴 직후부터 취업에 도전하
고 성공하기까지의 경험과 의견 등에 대해 연구자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예비조사
를 통해 개발된 면담 항목은 2명의 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거
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면담항목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면담항목의 내용은 은퇴 이유, 은퇴 후 재사회화 과정에서 힘든 부분, 은퇴 후 
겪는 삶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업 준비의 어려움, 직업 선택 시 중
요 요소 등을 질문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개인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면담은 80분 ~ 
90분 간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전 연추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얻은 뒤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 동의 아래 녹취하였고, 면담 내용은 전
사를 통해 문서화하였다. 

  3. 자료분석�및�연구의�진실성

면담내용은 귀납적 내용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귀납적 내용분석은 질적 연구에서 주
로 활용되며, 개인 경험과 의견을 유의미한 주제(theme)로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면담내용을 주요 범주로 분류하여 분류된 범주 안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귀납적으로 
탐색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는 Hatch(2002)가 제시한 아홉 단계 귀납적 분석방법을 활
용하였다. 구체적 분석과정은 1) 면담 내용을 읽고 분석 구조(frame)를 결정하고, 2) 분석 구조 
안에서 발견된 의미상의 관계를 토대로 내용 영역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3) 선수 은퇴 이후 
취업 준비과정 경험의 핵심 영역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코드화하였다. 4) 분석자료를 반복

연번 성병 성별 나이 종목 선수경력 직업

1 A 남자 25 배구 10 취업준비생

2 B 남자 28 유도 10 보안서비스

3 C 여자 22 하키 11 취업준비생

4 D 남자 23 야구 14 취업준비생

5 E 남자 28 유도 16 체육계 강사

6 F 여자 23 빙상 12 트레이너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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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읽고 핵심 영역을 재확인 하였으며, 5) 각 핵심 영역이 면담 내용의 어디에서 뒷받침되는
지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6) 각 핵심영역과 관련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7) 전반적인 영역을 살
펴보며 주제를 발견한 후, 8) 유의미한 관계를 표현하는 개요가 무엇인지 결정하였으며, 9) 발
견한 개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용문을 선정하였다. 

수집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자 자신을 통한 검증과 함께 동료
간 검증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독단적 해석을 지양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유사한 맥
락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주제를 도출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간 검토를 반복 진행함
으로써 연구자의 독단적 해석을 지양했다. 또한, 연구결과를 3인의 전문가 집단이 다각도로 검
토해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학생선수의 은퇴 후 진로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윤리
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 진행 과정에서 연구 주제와 방법을 구
체적으로 설명한 후 연구 참여의 자발적 동의를 얻었으며, 면담 과정 중 불쾌함 혹은 참여 거
부의사를 밝혔을 시 언제든 연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심
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및�논의

  1. 은퇴�후�진로전환을�위해�소요되는� ‘일�년’의�고민기간

최근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은 취업 관련 고민을 입학과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 대학생들은 학부시절동안 취업 목표로 세운 직장에 입사하고자 필요한 자격
증과 각종 국가공인 시험 등을 준비하며 바쁘게 대학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프로·실업팀 진출
을 ‘오직’목표 삼고 운동하던 선수들은 프로·실업 진출에 실패하고 난 이후부터 취업 고민을 
시작하며, 평균 ‘일 년’ 동안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단 취업에 성공한 선수뿐만 아니라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은퇴선수들도 공통된 상
황이었다.

▶ 은퇴 이후 일 년 동안은 뭐하지..라는 생각만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후부터 지

인을 통해서나 부모님 일을 자연스레 물려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 딱히 본격적으로 학부시절부터 취업을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중략)..스포츠와 관련 없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새로 뭔가를 시작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요. 트레이

너, 운동처방사, 강사 이런 분야는 금방 취업이 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원하는 

직장으로의 취업은 어렵운거 같아요(A).



이완영 ❙ 41
▶ 은퇴하고 나면 일 년 정도는 방황만하다가 ‘나 이거 해야겠다’ 혹은 ‘나 이거 하

고 싶다’고 결심을 해도 갖춰 놓은 자격증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때우

게 되는 것 같아요..(중략)..중요한건 일 년 동안 진로 개척을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

겠다는 거죠. 방향성이 명확하면 취업 잘되는 학과에 재입학을 하던지 관련 자격증

이라도 따겠는데 그러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으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 같아요(C).

 본 연구가 은퇴 후 ‘일 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일 년’의 기간이 은퇴선수들에게 있어 
진로전환 방향이 설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장승현(2021)의 연구에 
참여한 은퇴선수들이 말한 것처럼 진로전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업은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운동을 ‘적성’으로 여기고 살아온 선수들은 진로전환의 문턱 앞에서 새로운 ‘적
성’이 반영된 직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은퇴 후 선수들은 ‘이제 뭐하지’라는 고
민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선수들이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이를 해소하고
자 약 ‘일 년’의 시간을 방향성 없이 허투루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사실 힘들게 
운동에만 전념해 온 선수들에게 은퇴 후 ‘일 년’의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옥승철(2021)의 의견은 조금 다르며, 본 연구자 역시 그의 의견에 공감한다. 옥
승철(2021)은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불안에 관한 탐색연구에서 선수들이 은퇴 후 맞이하는 진
로전환으로부터의 걱정은 대학운동선수들이 선수시절 맞이해야했던 ‘걱정을 뒤로 미루기 방
법’을 사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강신욱(2015)은 대학운동선수가 체육·일반계열 대학생보다 진
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진로 준비에는 소홀하다고 주장하였다. 학
생(선수)시절 겪어야 했던 취업 고민과정을 자발적으로 뒤로 미루고, 자신의 미래를 코치·감독 
등 타인에게 의지해온 결과가 개인관리 기술 미흡으로 이어져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데 어려
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Bardick et al.,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은퇴선수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일 년 동안은 ‘뭐하지’를 고민한다
고 말한 B선수, 그리고 은퇴 후 일 년 정도는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황만 
하다하고 싶은 것이 결정이 되더라도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못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C
선수, 이들 모두는 학생선수시절 ‘걱정을 뒤로 미룬’ 소위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선수가 직면한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해 대한체육회는 ‘선수진로지원사업’ 내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멘토링, 인턴쉽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혼자만의 노력으로
는 선수들이 은퇴 전과 은퇴 직후 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퇴 후 맞이
할 ‘일 년’의 방황기간을 해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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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라도�해보자!”

대학운동선수 은퇴 이후 진로전환에 성공한 이들, 그리고 진로전환을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진로전환을 위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우선 ‘뭐라도 해보자’였다. 상술 했듯 많
은 대학운동선수들은 선수시절 은퇴 이후 진로전환을 위한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 이후의 삶은 자신들이 선수라는 섬에 있을 때
와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 직면한다. 특히, 취업을 위해 고민해야하
는 필수 요소인 직업의 안정성, 적성, 연봉 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선수들에게는 고민
거리가 아니었다.

▶ 제가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선택지를 두고 선택을 했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본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자’의 결과인거 같아요..(중략)..일반적으로 

묻는 직업의 안정성이나 연봉 수준 이런게 저희한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 보다 저

희는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는 곳이 있으며 뭐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B). 

▶ 하고 싶은 직장을 찾아보기 보다는 적성이나 특기를 살리려다 보니 선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었고..(중략)..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

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단기 근로직인 트레이너부터 시작했었죠(F).

학창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고,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선수들
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과 타협하고 있었다. 2022년 은
퇴선수 생활 실태조사 중 응답자의 직업 선택 사유를 살펴보면 적성/흥미(18.7%), 현실적인 취
업가능성(16.2%), 선수경력 활용(14.7%), 급여/연봉(14.3%)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적성/흥
미’만큼이나 현재 상황에서의 취업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대한체육회, 
2022). 반면 일반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5년 연
속 ‘급여(39.4%)’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이 적성과 능력(15.4%), 직업 안정성
(13.4%)이라고 응답하였다(장혜승, 2022). 이를 볼 때 현재 은퇴대학선수들은 직업에서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따져 묻기보다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 여부, 즉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해보자’ 식의 태도를 가지고 진로전환을 시도하고 있
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B와 F선수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다수의 은퇴선수 진로 관련 보고서에서 은퇴 선수들이 활발히 진출하는 
직군 영역이 ‘강사/트레이너’인 이유도 은퇴선수 자신들이 해 왔던 ‘운동선수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강사/트레이너’직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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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익히 알려져 있듯 ‘강사/트레이너’직군은 비정규직이 
많고 임금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직군이다(조민행, 고의석, 한건수, 2015). 하지만 많
은 은퇴선수들은 은퇴시점이 다가오면 자신의 적성과 그에 따른 진로를 고민할 틈도 없이 구직
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그 대안이 ‘강사/트레이너’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첫 직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 직장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향후 
커리어에 있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정도범(2021)은 그의 연구를 통해 소위 일
반 대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가기 위해 휴학이나 ‘N수’를 감소
하는 것은 결국 첫 직장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하는 방식부터 업무 환경, 
연봉의 시작점까지 모두 첫 직장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따라 향후 기준점은 달라진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첫 직장은 쉽게 떼어내기 힘든 ‘라벨’이기 때문이다(주영주, 한상윤, 
2015). 소위 일반 대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가기 위해 휴학이
나 ‘N수’를 감소하는 것은 결국 첫 직장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은퇴학생운동선수들은 이 같은 첫 직장의 중요성을 고민할 시간을 갖기 힘들다. 은퇴
선수의 재사회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강사/트레이너’직군으로의 진로전환은 스포츠사회학
에서 말하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사/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성공적이라고만은 하기 힘들다. 선수가 원해서 하는 강사/트레이너가 아닌 뭐
라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강사/트레이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Daniel(2019)과 정
도범(2021)은 진로 전환 과정 중 처음 맞이하는 직업의 질적 수준은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데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이제는 한국사회 학생선수들의 진로전환 과
정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여 가졌다’ 
만으로 진로전환에 성공했다고 치부할 것이 아닌, 어떤 직업을 어떠한 의도에 의해 선택했는
지도 세밀히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체육계 구조에 의해 떠밀려 하는 선택이 아
닌 선수가 원하는 직종으로의 진로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적�의존시기에서�등장하는�키맨(key man)의�유혹

‘진로전환’ 고민 시기에 놓인 선수들이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기는 곧 ‘은퇴’ 고민
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동시에 심리적 의존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이자 앞날에 대한 불
안감이 최고조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진로전환에 있어 뚜렷한 방향성 없이 불안감
만을 가진 선수들에게 진로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나 선배, 직업소개소 등은 중요한 타
자이자 키맨(key man)으로써 은퇴 후 첫 직장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터
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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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로서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기 앞길이 70-80%는 보이는거 

같아요..(중략)..상위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그만두느냐 마느냐, 나 언

제 그만둬야 하지 이런 진로 고민을 계속하게 되요. 이런 상황에서 진로 관련 정보

를 많이 알게 되면 멘탈이 단단한 애들은 지금 선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까, 그렇다면 언제 그만둘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떤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설계를 하

지만 멘탈이 약하고 당장 운동이 지겹고 하기 싫은 애들은 새로운 직업 정보가 들어

왔을 때 ‘어 그냥 운동 그만하고 이거 해야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D).

▶ 결국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넘어야 하는 고비가 반드시 있는데 그 시기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실 훌륭한 선수로서 성장할 수도 있는건데 자신이 특별하게 잘하

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변 말을 듣고 다른 진로에 대한 구체적 탐색 없이 

운동을 그만하게 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다른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선수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진로 설계를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E).

▶ 일주일전에 학교를 갔었는데 후배가 직업소개 해 주는 곳에 스스로 갔다 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뜬금없는 장의사라는 직업을 새로 알게 되었는데 자기 딴에는 

그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럼 그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필요한

데 대책도 없이 선생님한테 농구 힘드니까 그만하고 장의사 할래요라고 해버린 거

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주는 것은 필

요하지만 이러한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B).

D와 E선수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진로전환 고민 시기는 선수들이 ‘자기 객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자기 객관화’를 시작한 선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
진 채 다른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데(Cartigny et al., 2021), 이 때 요구되는 심리적 동인이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다(정재은, 202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이나 진학 등과 관련된 선택·
의사결정·적응·과제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다. 진로전환을 앞둔 
선수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충분한 상태에서 진로전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수들은 이러한 심리적 동인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자기 객관화’로부터 시작된 진로
전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윤소, 김기운(2022)은 선수들이 진로전환 결정 시기에 타인의 조언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
를 운동부의 폐쇄적 문화와 관련지으며 지도자의 절대 권력, 운동 외 것들의 통제, 상하 수직
적 관계, 선수 외 진로에 대한 지도자의 무관심 혹은 진로 전환에 대한 지도자의 부정적 태도 
등이 선수들의 은퇴 전·후 진로 전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유발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박광
호, 원영신, 조은영(2016)은 진로전환을 앞둔 선수들에게 친구·부모 등은 중요한 타자이나 주로 
지도자나 선배 선수들의 조언이 그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장호중(2006) 역시 대학
체육특기자들은 감독과 코치, 그리고 프로에 진출한 선배의 조언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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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 선수 이외의 진로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경우 효과적인 진로전환 도움을 받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종합하면 많은 선수들이 폐쇄적 운동부 문화 속에서 실력에 대한 ‘자기 객관
화’ 가 이루어진 후 낮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진 채로 진로전환 키맨(key man)인 선배·
지도자로부터 얻는 조언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선수로서 충분히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객
관화’를 성급히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발현되기
는 하나 ‘어떤-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냐에 대한 방향성 고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
계 이외 진로로 쉽게 전환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승현(2021)은 중도은퇴선수들이 
겪는 비(非)스포츠진로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실패와 운동에 대한 염증(炎症), 패배자로 바라보
는 시선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중도은퇴 학생 선수들이 '적성 찾기'를 
가장 힘들어하며, 취업에 있어 부모, 친구 등의 조력자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여기서 ‘적성 찾기’의 어려움은 곧 ‘어떤-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어려움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선수들은 당장 할 수 있는 ‘뭐라도 해보자’식
의 진로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구직�어려움의�회피�수단이�되는� ‘체육시설업’ 창업

성공적인 은퇴선수의 진로전환 담론 대부분은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최근 많
은 선수들이 원하는 직종으로 취업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진로전환의 관심이 창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인터뷰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취업만큼 어려운 것이 창업이다. 창업에
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와 자본을 토대로 한 시장조사와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수들
은 창업을 쉬운 구직 대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유는 자신의 선수시절 ‘경험’을 
토대로 체육시설업의 창업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퇴선수 C와 D역시 자신이 운동을 했던 선
수였기 때문에 운동을 잘 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려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현실성도 따져봐야 하는데 답이 

안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센터를 차리는 거에

요..(중략)..제 전공은 아니지만 쉽게 차릴 수 있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차리기로 정

했어요. 선배 언니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 하는데 그 언니 밑에서 일하면서 나

중에 제 스튜디오를 차릴 생각이에요(C).

▶ 제가 잘 할 수 있는건 야구인데 지금 야구 아카데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프로

출신들이 차리는 아카데미가 많아서 저같이 대학까지만 하고 나온 선수들이 아카데

미를 창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중략)..아카데미 이외 다른 업종을 창업

하더라도 관련법이나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식이 전혀 없어서 피트

니스센터 창업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D).



46 ❙ 대학운동선수가 은퇴 후 진로전환 과정에서 겪는 재사회화 경험 탐색

발췌에 등장한 선수 외에도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선수들이 체육시설업 창업을 구직 어려
움의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학계 및 체육계는 선수들의 구직 인식과 창업 경향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다룬 연구에 힘을 쏟고 있지 못하다. 단편적으로 ‘2018년 은퇴선수실
태조사 및 일자리 발굴’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직업 및 희망직업’ 에서 ‘창업 준비자’들은 
‘기타’항목으로 처리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8). 비록 창업 준비자가 전체 비율 중 10%내외
를 기록했기 때문에 진로전환 조사 대상자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을 빌려보면 ‘실제 선수들이 창업 수요가 
상당하다’고 밝힌 것을 볼 때 선수들의 창업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 수치로 일반화가 되지는 않지만 선수들의 체육시설업 창업 수요가 증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체육시설업 창업 경쟁의 과열 우려이다. 소위 체육시설업의 범주는 
업종별로는 무도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빙상장업 등이다. 그런데 체육시설
업 창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며 경쟁은 치열해지고, 동시에 폐업율도 그만큼 높아지는 
추세다. 예컨대 체육시설업 중 창업율이 높은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창업율은 16.93% 증가했
고, 폐업율도 7.81%(전년 3.98%)로 전년 대비 96.2% 증가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또한, 최
근에는 경영 지식을 갖춘 체육 비전공자들의 체육시설업 창업 시도 역시 빈번한 듯 하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경영 지식이 부족한 선수들이 체육시설업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체육시설업의 창업을 구직
의 대안으로 생각하며 창업 경쟁 과열 시장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진로전환 어려움의 회피 대안으로써 체육시설업 창업 증가이다. 발췌에 나타난 선수 
인터뷰 이외에도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선수가 체육시설업으로의 창업 목적이 취업이 어렵
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18년 은퇴선수실태조사 
및 일자리 발굴 보고서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가 사업가로서 뜻이 있어서가 아닌 ‘일자리
(직장)을 찾을 수 없어서’에 주로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구직의 대안으로써 창업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종구(2015)는 체육시설업 창업은 초기 비용부담이 타 업종이 비해서 크다고 말한다. 즉,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체육시설업 창업은 접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대신, 초기 비용 지출 이
후부터는 목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으며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도 광열비, 소득세, 시설 유지보
수 비용, 마케팅 비용, 인건비 정도가 전부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자본력과 운동에 관한 지식
만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진입 가능한 영역이 체육시설업인 것이다. 그렇기에 체육 비전공
자들도 체육시설업 창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선수들은 지금껏 해 왔던 ‘운동 
경험’이 보태어진다면 충분히 창업 가능 아이템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구직이 어렵다고 하여 창업이 회피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밝혔듯 체육시설
업 창업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만큼 폐업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전환 회
피 도구로써 체육 시설업 창업은 지양하고 충분한 고민과 시장조사,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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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선수들의 창업수요 증가를 피할 수 없다면 선수를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혹은 해당 분야 인턴쉽 등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 
창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의 창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김인수
(2020)는 창업지원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창업지원환경은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
의 상호작용이라는 전제 아래 창업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adri & Hachicha, 2019). 김
봉준, 조성의(2014)는 정부의 창업촉진정책, 취업 환경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인식, 전문지식
과 기술적 능력, 관리 능력 요소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체
육계는 E선수의 말처럼 체육시설업 이외 다양한 영역의 창업 관련 법령이나 정보 학습이 어려
워 그 대안으로써 체육 시설업 창업이 된다는 것은 체육스포츠영역의 창업지원환경이 충분하
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수의 은퇴선수 관련 보고서 내에 취업 희망 선수들을 ‘기타’로 
처리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체육계는 아직 ‘창업지원환경’조성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및�제언

이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은퇴 이후 진로전환 과정에서 겪는 재사회화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이다. 특히 이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은퇴 이후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의 현상과 원인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학운동선
수의 은퇴 직전·후 구직상황에 놓여있는 선수 3명과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난 후 스포츠영역으
로의 재사회화에 성공한 선수 2명, 일반 사회 영역으로 진출한 선수 1명 총 6명을 대상으로 귀
납적 내용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크게 네 가지 맥락에서 진로전환 과정에서의 재사회화를 경험
하고 있었다. 

첫째, 은퇴 후 진로전환을 위해 약 ‘일 년’에 가까운 시간을 고민하는데 보내고 있었다. 은
퇴 후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선수시절 진로 
고민을 뒤로 미룬 결과로써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최소 ‘일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뭐라도 해보자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진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은퇴를 맞이한 학생선수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으며, ‘일 년’간 
고민만 할 수는 없기에 ‘뭐라도 해보자’는 결심을 내리게 되고 충분한 고민 없이 첫 직장을 선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키맨(key man)을 통한 섣부른 진로 전환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다. 선수로서 기량이 
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전환을 앞두고 심리적 의존과 충분하지 않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발현되었으며, 그 시기에 등장하는 키맨(key man)의 조언에 쉽게 흔들리고 있었
다. 넷째, ‘체육시설업’ 창업이 구직어려움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선수들
은 힘든 구직 시장 속 ‘체육시설업’ 창업을 경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운동 경험’을 활용
한 취업 대안으로 접근하며, 구직 어려움의 회피 수단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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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며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대학은퇴선수 중 4년을 온전히 선수로 지내온 은
퇴선수들의 본격적인 진로 고민은 대학졸업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졸업 이후부터 은퇴
선수에게 학교라는 울타리는 사라지고 온전히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문제는 이러한 선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은퇴선수들을 
지원하고자 대한체육회는 선수 대상 ‘선수진로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도자, 
선배, 가족 등 중요한 타자들의 협업과 선수 당사자의 각성 없이 기관의 힘만으로는 은퇴선수
의 성공적 진로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빈틈은 학계가 학교 운
동부 문화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작업뿐만 아니라 선수의 졸업 이후 맞이하는 선수의 삶
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앞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선수의 진
로전환 연구 시 생애진로사정(Life Career Assessment)을 활용한 진로전환 연구가 필요하다. 은
퇴선수의 진로전환은 사회구조 문제 해결과 함께 선수 심리, 선수가 처한 개인적 환경, 가치관 
및 자기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원활한 진로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탐색할 수 있는 모형 중 하나인 생애진로사정 모형을 활용한 선수 진로에 관한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수의 은퇴 이후 진로전환 실현까지의 현실적 ‘기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
하다. 현재 은퇴선수 진로전환 제도 대부분은 선수가 ‘학생’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다. 하지만 
선수들은 은퇴 이후 약 일 년은 지나야 비로소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볼 때 진로전환
이 이루어지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재사회화 과정을 고려한 진로전환 연구가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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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태권도 품새가 수련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화가 늦어진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품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태권도 품새의 경기화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위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결과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 품새의 경기화가 늦어진 이유는 한국의 역사성과 정치적 배경을 들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가라데(카타)와 중국의 우슈(투로)로 인해서, 한국의 태권도도 품새를 통한 경기화를 시작하
였다. 셋째, 경기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채점의 형태가 갖추어졌으며, 그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나타났다. 결론 앞으로 태권도 품새의 경기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새의 
형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점의 방식도 더욱 공정한 방식으로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만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대중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태권도 품새 경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 태권도, 무도, 스포츠, 품새, 경기화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reason why Taekwondo 
Poomsae has been delayed even though it is worth training,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in 
which Poomsae should move in the future. METHOD This study selected a research method to 
collect and conceptually analyze data focusing on literature data for an essential approach to the 
economicization of Taekwondo Poomsae. RESUL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layed competitiveness of Taekwondo poomsae can be attributed to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Korea. Secondly, influenced by Japan's kata and China's wushu, 
Korea initiated the gamification of Taekwondo through poomsae. Thirdly, the most crucial aspect 
of gamific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scoring criteria, and various measures have emerged to 
ensure fairness in accordance with it.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the economicization of 
Taekwondo Poomsae in the future, the form of various Poomsae must be changed, and the 
method of scoring must be diversified in a fairer manner. Only then will it be a Taekwondo 
Poomsae competition that will be well received by athletes, leaders, an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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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술의 시작은 과거 전쟁 속에서 국가를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Kim, Jung, 
& Moon, 2023). 이는 인간의 생명과도 연결되었기에 고된 훈련과 강인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다(강아봉, 박주식, 2023). 특히 동양 무술의 특징은 맨손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김정호, 강윤신, 권오륜, 2023). 그렇기 때문에 동양 무술에서는 각 무술을 대표하는 자세와 방
어 동작, 공격을 위한 손발의 독특한 움직임, 상대방을 압도하는 기압과 특유의 리듬감을 가지
고 있다. 맨손을 활용하다 보니 단순한 동작으로 만든 기본기를 습득한 후, 습득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실전 대련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훈련 정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동양 
무술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무술에서는 기본기의 비중이 무엇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양 무술을 대표하는 태권도, 가라데, 우슈, 유도 등은 모두 이러한 고유의 운동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임일혁, 2013). 

태권도 역시 기본 동작을 연결 지어 만든 기본기와 품새의 훈련 비중이 높다(Jeong, Jung, 
So, & Chun, 2023). 또한 태권도 품새는 태권도의 특성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좋은 훈련이기
에(배종범, 정재환, 2022), 처음 태권도에 입문하게 되면 단계별로 품새를 익히는 수련부터 수
행한다. 무엇보다 품새는 승급심사의 가장 핵심이어서 수련자가 본인의 위치에서 익혀야 하는 
품새를 얼마나 수련했고, 또 본인 단계의 품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에 중요하다(양진방, 2013). 

태권도와 성질이 비슷한 동양 무술 중 하나인 가라데와 우슈는 품새와 같은 기본기를 연결 
지어 만든 형식의 종목을 가장 먼저 경기화를 시키었다(송남정, 임신자, 2012). 이는 무술을 이
해하는 데서 그 무술이 지닌 기초적인 본래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고 습득해야만 자신이 수련
하는 무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간접증거였다(정재환, 김지혁, 2018). 하지만 태권
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겨루기가 태권도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되었다. 

그 후 겨루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태권도 겨루기 경기화의 성공으로 인하여, 태권도계
에서 품새의 중요성과 수련 과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 되었다(이용주, 최공집, 전민우, 
2016). 무엇보다 태권도장을 찾는 수련자가 저연령화로 변하면서 전통적인 무도 성격과 실전 
교육보다는 놀이와 재미를 중점적으로 한 학교체육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는 품새에 
내재 되어 있는 본질적인 무도성과 자아 성찰 및 실전 수련 방법을 저 평가되게 만드는 계기
였다(신종섭, 권헌수, 2022). 품새보다 겨루기가 먼저 경기화를 이룬 이유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의 대립 구도에 나타난 정치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가장 큰 틀은 일본의 가라데 보다 먼저 태
권도의 세계화 및 대중화, 그리고 국내·외의 저변확대라는 이유에서였다(도기현, 2020. 12. 9.). 

품새는 결국 2004년 대한태권도협회장배 품새대회를 시작으로 2006년 대한태권도협회가 품
새 경기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2018년 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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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시안게임에서 공인 품새와 새 품새의 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
아졌다. 2012년에 개최된 세계선수권품새대회에서는 음악에 맞추어 시연자가 자유롭게 창작하
는 자유품새가 정식종목에 선정됨에 따라, 품새의 다양한 발전과 기술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
다. 이에 따라 품새의 경기 종목은 공인 품새, 자유품새, 새 품새 등 3가지의 유형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국내·외로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
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정재환, 박찬우, 2016). 

이렇듯 태권도의 품새 또한 겨루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수련을 통하여 남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련체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태권도계에 있어 품새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무술을 익힌다는 것은 내가 습득한 기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익히고 있는지 확인
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 겨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경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 품새가 겨루기보다 늦게 경기화가 된 것에 대해서 태권도계의 역사적, 정치적, 사
회문화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화 된 태권도 품새에 대해서도 앞
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태권도 품새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찾아보면 경기화된 품새에서의 평가방법에 
대한 공정성에 관한 연구(김형준, 박주식, 2023; 이명오, 정국현, 2014; 전민우, 2017; 조은형, 엄
한주, 2014), 태권도 품새 동작을 역학적으로 접근하여 경기력에 관한 연구(김미현, 오재근, 차
영남, 윤진호, 2017; 손유남, 조혜수, 2022; 안진영, 안근아, 2014), 품새의 전반적인 형태에 따른 
미적 부분, 정신,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연구(김병태, 이정식, 김동규, 2014; 양진방, 2013; 임일
혁, 2013; 정인철, 노형준, 신종섭, 2022), 품새대회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안진영, 안근아, 
2016; 이승진, 전정우, 2017; 이용주, 최공집, 전민우, 2016; 정경원, 리우창, 2019; 정재환, 김지
혁, 2018; 정현도, 2015), 품새 지도자와 품새 선수의 심리적 접근을 통한 리더쉽과 경기력에 
관한 연구(김수연, 이강구, 2016; 김수연, 주진만, 2016; 박수을, 김동제, 2019; 석류, 곽정현, 
2022)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품새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과 수련을 통한 경쟁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가 늦어진 이유에 관한 연구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품새가 수련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화가 늦어진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 하며, 앞으로의 품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권도 품새의 경기화에 따른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발전방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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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배경

  1. 품새�경기화의�역사

태권도 품새는 1992년부터 태권도한마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겨루기를 
제외한 품새, 격파 등의 경연대회를 실시하면서부터 품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대회가 
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5년은 대한체육회의 승인된 각 대학교의 총장배가 개최되면서 전
국적으로 품새가 활성화되었다. 1998년은 용인대학교총장배 대회, 2000년은 경희대학교총장배
대회, 2003년은 우석대학교총장배대회, 2004년은 계명대학교총장배대회, 2005년은 한국체육대
학교총장배대회에서 품새 경기가 이루어졌다.

2004년 대한태권도협회는 도장발전과 태권도 저변확대 차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장배 품새
대회를 처음 개최한다. 이를 통해 품새 경기의 행정과 운영 체계를 조직화해 나갔다(송남정, 
임신자, 2012).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도 겨루기 경기에만 치중되었던 태권도 경기를 바꾸기 
위해 2001년부터 세계품새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2006년에 드디어 제1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
권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다. 이는 이후에 개최되는 국제 대회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
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등에 품새 종목이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 품새는 2011년 제6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시범형 오픈대회로 처음 시작하
였다. 이후 2013년 제8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심판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대회가 치뤄졌다. 자유 품새 종목은 2018년부터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세계태권도연맹 품새 경기규정집에 있는 배점표에 입각하여 국내외 여러 대회에 자유 품새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이승민, 김기남, 2022).

특히 2018년 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으로 새 품새를 만들어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종
목이 되었다. 새 품새가 개발된 것은 1972년 태극 품새가 만들어진 이후 44년 만이다(이승민, 
김기남, 2022). 아시아태권도연맹에서는 품새를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품새 세계화사업’을 지원받아 새로운 경기용 품새인 ‘새 품새’를 개발
하였다. 이후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하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품새 경기에 새 품새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단순한 경기 규칙의 문제를 기술 표현의 다양성으
로 보완하고자 하였다(윤수한, 김용은, 2020). 따라서 3가지의 품새인 공인 품새, 자유 품새, 새 
품새가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종목이 되어 앞으로의 품새 저변확대 및 태권도 발전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기화된�품새: 공인�품새, 자유�품새, 그리고�새�품새

경기화된 품새는 공인 품새, 자유 품새, 그리고 새 품새로 나눈다. 먼저 공인 품새는 국기원
에서 공인하고 제작되어 배포된 품새이다. 또한 승단 심사를 위해 활용되는 품새를 말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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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품새의 종류는 단이 없는 유급자 품새로 태극 1장부터 태극 8장까지를 지정했으며, 단이 있
는 유단자 품새는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일여로 총 17개의 품새를 말
한다(정일영, 전정우, 양명모, 2023). 공인 품새의 채점 방식은 기본 동작, 각 품새별 세부 동작, 
균형 등과 같은 정확도를 따지고 속도와 힘, 강유, 완급, 리듬, 기의 표현 등과 같은 표현력을 
채점하여 경기가 진행된다.

자유 품새는 90-100초 사이에 뛰어 옆차기, 다단 앞차기, 회전 발차기, 연속 발차기, 아크
로바틱 총 5가지의 기술을 순서대로 선보이며, 태권도 동작에 맞게 음악을 본인이 자유롭고 
조화롭게 만들어 음악에 맞춰 품새를 보이는 경기이다. 창작 품새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지만 엘리트 선수의 경기를 위해 경기화 된 품새이며, 평가항목과 목적성이 창작 품새와
는 완전히 다르다. 5가지의 정해진 기술에 대한 난이도와 정확도 및 품새의 완성도를 기술
력으로 채점하며 연출력으로는 창의성, 조화, 기의 표현, 음악 및 안무를 평가점수에 두고 
채점하는 방식이다.

경기용 품새인 새 품새는 힘차리, 야망(이상 18세 미만), 새별, 나르샤, 비각(이상 18~30세), 
어울림, 새아라(이상 30~40대), 한솔, 나래, 온누리(이상 50~60대) 총 10개의 품새다. 9개의 품새
는 새로 개발되었고 비각은 기존 것을 수정⋅보완했다. 제18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
임에서는 10개의 품새 중 힘차리, 새별, 나르샤, 비각 총 4개의 새 품새가 도입되었으며, 본 사
업을 꾸준히 진행해 새 품새의 도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새 품새의 채점은 정확
성과 순발력, 도약력, 회전능력, 체공능력, 기술 발차기의 수행력, 속도와 힘, 크기, 착지, 균형 
안정감, 중심이동, 동작 간의 연결능력, 리듬 등 기술 및 연출성을 채점하여 경기가 진행된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태권도 품새의 경기화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품새의 경기화
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는 것은 경기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고 검토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개념적으로 분석
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1.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품새의 경기화에 대한 본질을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자료를 
조사하였다. 기본적으로 태권도 품새에 대한 논문들과 저서들을 검토하였으며, 과거와 현재
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품새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자
료를 살펴보고, 연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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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품새의 경기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질에 대한 개념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타 무술에서의 유사 개념과 대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라데와 우슈 같은 무술에서의 품
새인 형(型)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함께 포함시켰다. 이를 통하여 의미 있는 수준의 심층
적인 자료를 비교 고찰을 할 수 있었다.

  2. 자료분석

이 연구는 문헌자료를 주요 자료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조사된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해석
하는 작업은 유사한 논리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비교 검토한다. 그 개념의 함축을 
분석하여, 추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정근표, 2019). 이때 단순히 문헌자료의 내용만을 비교 분
석하지 않고, 전문가 집단 4명의 도움을 받아 문헌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즉 품새의 경기화
에 대한 본질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No. 성명 성별 나이 경력

1 가○○ 남 40세 태권도학 학사 및 스포츠사회학 박사 태권도 품새 선수 8년간 활동

2 나○○ 남 36세 태권도학 학사 및 스포츠사회학 박사 태권도 품새 선수 6년간 활동

3 다○○ 남 28세 태권도 공인 품새 선수 국내 ž 외 30회 이상 입상

4 라○○ 남 27세 태권도 자유 품새 선수 국내 ž 외 10회 이상 입상

표 1. 전문가 집단 개인적 특성

문헌자료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품새의 경기화에 대한 개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바라보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 분야에서 발전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내용의 합리적 사고를 위해, 사고의 요소와 기준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틀 속에서 사
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였다(Paul & Elder, 2001). 품새의 본질에 대한 자료분석에서
는 사고의 요소로서 개념(Concept)과 함축(Implication), 전제(Assumption) 그리고 추론(inference)
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요소들이 명확성(Clarity)과 유관성(Relevance), 논리성
(Logicalness)의 기준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개념이 확립되면, 거기에 포함된 전제를 분석하고 탐색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런 전제 분석을 통해서 품새의 경기화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우리의 관념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따짐으로써 품새의 경기화에 대한 개념을 학술적 측면에서 명확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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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경기화된�품새가�늦어진�이유

태권도는 겨루기를 중심으로 경기태권도 위주로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품새의 발전은 더디
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임일혁, 2009). 과거 품새의 경우에는 수련자가 승단(품) 심사를 위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즉 품새 위주의 교육은 무리한 승단(품) 규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
에, 수련자는 따분하고 재미가 없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나 어린 수련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품
새에 대해 어렵게만 느꼈다(노윤기, 2004). 이러한 측면에서 품새보다는 겨루기를 중심으로 경
기태권도가 대중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1) 경기태권도의�시작: 겨루기
태권도는 코리아(KOREA)라는 국호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대한민국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스포츠 외
교에 뒤를 이으면서, 진정한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도기현, 2020. 12. 9.). 특히 태권도는 
세계화에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문화유산이다(이창후, 2000). 

하지만 1960년대 초기 미국의 한인 사범들은 ‘태권도’를 ‘카라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고, 
1960년대 중후반 ‘코리안 카라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특히 1966년 역사적 전통, 발기술, 
경기화, 태권도라는 네 가지 측면을 강조하면서 대중적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김주연, 
김은정, 정응근, 2007). 이후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진출한 것은 1970년대 전후였다. 이
미 최영의의 가라데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액션 스타 이소룡의 쿵푸(Kung-fu)가 
인기를 끌고 있었다(도기현, 2020. 12. 9.).

이러한 측면은 동양 무도로써 태권도의 출발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외로 진출한 태권도가 점차 모든 무술을 제치고 선두로 나서며, 단일 종목으로는 최
대 회원 수를 확보한 세계적인 무도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느 무술보다도 가장 빨랐던 
태권도의 경기화를 손꼽을 수 있다. 그 이유에는 일본 가라데가 단일 발차기로써 실전성이 부
족하였다는 점에 반해, 태권도는 연속 발차기와 같은 응용 기술과 발로 얼굴을 공격하는 높은 
발차기가 대중의 호응이 있었다는 점이다(김주연, 김은정, 정응근, 2007; 송필철, 2003).

또 다른 점으로 타 무도, 즉 유술기(柔術技) 계통의 무도와 달리 항상 큰 부상의 위험이 뒤
따랐다. 타격기(打擊技) 계통의 무도는 관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겨루기보다는 자세 위주의 수
련을 하였다. 겨루기를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겨루기가 경기화로 이어지지 못하
였다(도기현, 2020. 12. 9.). 하지만 태권도는 발기술 훈련에 치중하며, 다양한 발기술이 득점으
로 인정되었다. 이는 태권도 겨루기 대회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많은 태권도인도 발기술 
수련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김주연, 김은정, 정응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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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와 규칙의 강화도 겨루기의 경기화에 일조를 하였다. 태권도는 샅(낭심) 보호대와 호
구라는 몸통 보호대를 착용하였으며, 경기 규칙을 만들어 태권도의 경기화에 주력하였다(도기
현, 2020. 12. 9.). 그 배경에는 태권도가 일본 가라데 보다 경기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
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타격 직전에 기술을 멈추지 않고 공격하기 위해서, 
몸통 보호대(호구)를 착용한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차이를 두었다. 이는 몸통 보호대를 통한 직
접 타격 방식을 선호하였다는 것이다(김주연, 김은정, 정응근, 2007).

이렇듯 태권도는 직접 타격 및 다양한 발차기 기술을 통해 대중의 호응을 얻었으며, 이는 
곧 겨루기의 경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몸통 보호대와 샅 보호대는 더욱 안전하고, 재미
있는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렸다. 그 결과 가라데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태권도 고유의 겨루기 경기화를 빠르게 이루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화된 스포츠의 형태인 제도화를 이끌었으며,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체급을 나누었다. 또한 체계적인 심판 교육을 통해서 현대적인 경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하
지만 동양의 전통무도에서는 차가운 시선과 무도정신을 해하는 짓이라며 비난을 받기도 하였
다. 그럼에도 태권도계는 겨루기를 중심으로 태권도 경기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인의 태
권도를 만들었다(도기현, 2020. 12. 9.). 또한 모든 무도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겨루기와 
품새는 변증법적 전개라고 표현한다. 즉 겨루기의 성공사례는 품새로 정형화(Stereotypication)
되며, 품새는 겨루기의 권위를 향유하게 된다(김용옥, 1990). 

이후 태권도의 경기화에 냉소적이었던, 동양의 전통무도들도 경기화를 따라 하기 나섰다. 
가라데가 본격적인 공식 경기를 만들었으며, 중국의 전통무도인 산타(散打)라는 격투기 경기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겨루기 경기화에 뛰어들었다(도기현, 2020. 12. 9.).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
권도는 더욱 겨루기 중심의 경기태권도를 만들어 갔으며, 올림픽과 스포츠화에 한 발짝 다가
서게 되었다. 

  2) 정치적�도구�겨루기: 올림픽과�스포츠화
태권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체

력이 국력’이라는 구호아래 국가주도로 스포츠를 제도화 시키면서, 정비와 더불어 사업을 시
행하였다(양경덕, 2007). 이러한 배경으로 태권도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앙도장인 ‘국기
원’의 기공식이 1971년에 거행되었다(정재환, 이계행, 2011). 이후 국기원은 태권도 중앙도장으
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WTF)를 창설하게 된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한 국제경기단체로써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양
경덕, 2007).

이러한 과정은 태권도의 세계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겨루기의 경
기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
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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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보여준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
며, 태권도의 위상은 더욱 커져 나갔다(이충영, 2002).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의 채택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이는 태권도가 더 이상 한국만의 
문화가 아닌, 전 세계의 문화로써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1973년 세계
태권도연맹의 창립총회에서도 태권도를 한국 문화의 소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유
의 태권도 정신과 더불어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태권도 경기
를 통해서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를 모토(Motto)로 경기의 이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다
(박우호, 2006).

태권도의 경기화는 세계화를 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올림픽의 정식종목 채택으로 그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
은 경기대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즐기는 태권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0년 시드
니올림픽의 정식종목 채택까지, 경기화와 세계화라는 큰 밑그림을 정치적 연결고리로써 공생
관계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2. 품새의�미: 경기화

공인 품새의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권도 품새 대회는 겨루기와 같은 인기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선수와 지도자 이외에 일반 관중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인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품새 대회가 아직까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미
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용주, 최공집, 전민우, 2016). 단편적인 공인 품새뿐만 아니라 자유 
품새와 같은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며, 겨루기 중심에서 벗어나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를 보여
주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화된 품새를 통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많은 태권도
인이 노력하였다.

  1) 품새의�경기화: 완벽함의�추구
태권도는 시작과 함께 겨루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경기화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의 채택과 함께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품새 수련보다
는 힘과 스피드에서 유리한 발차기 및 겨루기 위주의 수련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태권도의 무도성 및 정체성이 퇴색되었으며, 무도가 빠진 스포츠화의 형태만 남았다(정현도, 
2012). 태권도계에서는 소외되어 가던, 태권도 품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품새 경기의 필요성
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품새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겨루기의 영감(Inspiration)에 도달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
(Heuristic method)으로서 품새는 일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반복되고 정착되면서, 품
새 자체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김용옥, 1990). 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심미적 과정으로
써, 그 성격이 변화함으로써 경기화된 품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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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품새는 공격과 방어로 이루어진 일정한 형태의 길에 의해서 정형화된 동작이나 움
직임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임일혁, 2009). 이렇듯 태권도 품새는 실전성을 
강조하는 무예이다. 겨루기와 같이 기술로써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무도의 수련이며, 신체 보
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한희수, 박성제, 2018). 하지만 지금까지 태권도의 품새는 기본 기술
훈련과 승단(품) 심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게 사실이다(류병관, 지치환, 2007). 품새
의 경기화를 위해 품새가 가지고 있는 동작의 숙달성과 연결성을 토대로, 품새의 동작과 움직
임 기술에 대한 평가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임일혁, 2009).

이러한 측면에서 태권도 품새는 움직임을 통해 정신, 즉 마음과 함께 하는 움직임이라는 본
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정신 속에 흐르는 감정이나 호흡의 들이쉼과 내쉼을 
통해 맑은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품새의 움직임은 단순한 몸의 흐름과 박자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우주의 진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김대식, 김광성, 1987). 즉 정신적 성숙과 도
(道)를 중요시하고 있다.

단편적인 공인 품새의 문제점과 더불어, 효용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수련에 
대한 타당성 의문이 표면화 되면서,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2005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는 품새 
대회를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품새의 경쟁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태권
도 수련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김희진, 이재봉, 2022). 하지만 그 이면
에는 중국의 우슈(산타 및 투로)와 일본의 가라데(쿠미테 및 카타)와 달리, 태권도는 겨루기 한 
종목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조준우, 2016. 11. 29.). 

  2) 공인�품새의�절도
태권도의 공인 품새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창립 이후 1968년 ‘품새 제정위원회’를 통해서 개

발되었다. 당시 유급자 품새와 유단자 품새로 구성하여, 총 17개의 공인 품새가 제정되어 보급
되었다. 이후 1972년 태권도가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면서, 태극 품새 8가지가 추가 제정되었
다. 이에 총 25개의 품새가 공식 제정되었다(이종우, 1972). 이를 바탕으로 품새 기술은 태권도
의 핵심기술 체계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다(임신자, 2010).

품새의 최소 개념이 ‘기법으로서 정형화된 움직임’으로 설명된다. 품새의 개념에서 그 동작
들의 정형성은 필연적인 요소이며, 품새의 움직임들의 동일한 측면은 모두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정근표, 2019). 즉 품새는 일정한 길을 따라 동작을 연무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이창후, 2000). 이것이 바로 태권도 
품새의 정형성의 의미이며, 절도 있는 태권도를 만드는 기본의 형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품새는 태권도 자체이며, 태권도의 기본동작은 품새 동작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반면 겨루기는 실전 응용동작을 보는 배경에도, 품새의 기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
태성, 2011). 이러한 품새는 만들어진 배경에 따라서 공인 품새, 경기 품새(새 품새), 자유 품새
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공인 품새는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 공인하여, 전 세계의 태권도 
수련생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을 전수하는데 있다(곽기옥, 김나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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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인 품새는 수련생의 기량을 높일 수 있었으며, 남녀노소 모두 함께 수련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겨루기 경기화와 비교하여 미약할 수 있지만, 태권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품새의 발전은 태권도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서도 의미를 가진다. 품새의 경기화
가 단편적인 스포츠에서, 무도스포츠로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정현도, 
2012). 이에 공인 품새가 지금까지 태권도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였으며, 수련에 있었어도 큰 
역할을 하였다. 품새의 경기화와 맞물려 공인 품새에 대한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
하였다. 또한 공인 품새는 태권도 기술을 구성한 총체로써 명확한 기준과 가치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곽기옥, 김나혜, 2014). 하지만 태권도의 본질은 공인 품새의 절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스포츠화된 태권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공인 품새이다.

  3) 자유품새와�새품새의�개발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스

케이트 보드와 서핑이 새로운 정식종목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브레이크 
댄스가 새로운 정식종목으로 나타났다(박한솔, 유환일, 임다연, 2021). 태권도에서도 대중의 요
구에 따라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태권도도 타 영역(장르)
과의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겨루기 중심의 태권도를 보여
주었다면, 품새와 같은 형(形)의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에 직면하였다(이승진, 
전정우, 2017). 

대한태권도협회는 품새 경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2015년 품새 경기에 창작 
동작으로 구성된 자유 품새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6년 아시아태권도연맹에서는 문화체육관
광부로부터 ‘품새 세계화 사업’을 지원받아, 새로운 경기용 품새인 ‘새 품새’를 개발하였다. 이
후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 하에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
된 품새 경기에 새 품새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윤수한, 김용은, 2020).

과거 단순한 경기규칙의 문제점과 기술표현의 다양성이 보완되었으며, ‘지루한 태권도’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공인 품새 이외에 새 품새가 등장하면서, 품새 
대회를 관람하는 관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선수와 지도자들도 인정받기 시작하였으
며, 겨루기와 같은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조준우, 2016. 11. 29.). 또한 태권도의 품새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자유 품새는 기존의 공인 품새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발차기가 포함되어 있다. 무
엇보다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태권도의 예술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안근아, 2018). 또한 태권도 품새 기술체계 중에서 유일하게 창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새 품새와 더불어 품새의 다양한 신기술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안진영, 안근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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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점의�공정성

태권도 품새의 경기화에 있어서, 겨루기와 다르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
도 심판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 기술적 난이도의 부재로 인한 공인 품새의 변별력 결
여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품새가 경기화되면서 지도자, 선수, 관중 등은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판정 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끊임없는 경기 규정의 미
완성에 대한 지적이 언급되었다(김기홍, 2009; 임신자, 오철희, 2008; 전민우, 2017). 대표적인 
논란에는 채점기준, 난이도 결여 및 변별력 부족, 공정성 결여 등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다.

  1) 기계체조와�리듬체조의�유사성
품새 경기는 국내 대회의 경우에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로 구분되며, 아시안게임에서 새품

새가 추가되어 진다. 품새 종목에 따라 각각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인 품새의 경우 매 경기 마다 전자 추점을 통해 2개의 품새를 지정하여, 일리미네이션 토너
먼트(Elimination tournament)와 컷 오프 방식(Cut off system)으로 경기를 진행한다(대한태권도협
회, 2022). 

품새 경기는 겨루기와 다르게 태권도 기술이 단계별로 분류된 일련의 연결 동작을 정확하
고, 능숙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품새 경기는 총 14개의 공인 품새 종목으로, 90초 이내 동안 선
보여야 한다. 반면 선수가 자유로이 품새를 구성하여 태권도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유 품
새 종목으로 나뉜다. 자유 품새의 경우에는 90-100초 동안 선보여야 한다(대한태권도협회, 
2022). 또한 각 품새의 세부 동작과 채점 기준에 맞도록 수행하는 정도를 심판의 주관적인 판
단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정경원, 리우창, 2019). 따라서 정확도와 표현력의 완성도 등
을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지는 체조, 댄스스포츠, 피겨 스케이팅, 에어로빅 등의 종목 특성과 
유사하다(김형준, 박주식, 2023).

품새 경기에서는 5심제 또는 7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2022년도 품새 규정
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인 품새는 정확성 4.0이며 연출성 6.0으로 10.0점의 배점 기
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 품새는 기술력 6.0이며, 연출성 4.0으로 10.0점의 배점 기준을 

공인품새(2019) 자유품새(2019)

정확성(4.0)
1) 기본동작

2) 품새별 세부 동작, 균형
기술력(6.0)

1) 발차기 난이도

2) 기본동작 및 실용성

연출성(6.0)
1) 속도와 힘

2) 조화(강유, 완급, 리듭)
3) 기의 표현

연출성(4.0)

1) 창의성

2) 조화

3) 기의 표현

4) 음악, 안무

표 2.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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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대한태권도협회, 2022). 각 채점항목에 따라 심판 5명 또는 7명의 점수를 양극배
제평균을 통해서, 점수가 높은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

기계체조도 기술의 표현성을 채점하게 되며, 크게 규정연기와 자유연기를 실시하여 점수를 
합산한다. 심판은 주임심판 1명과 난도심판 2명, 실시심판 6명으로 구성된다. 주임심판은 난도
심판과 실시심판의 점수에 대해서 최종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난도심판은 연기 내용에 
대한 시작점수를 산출하며, 실시심판은 연기 내용에 대한 감점(10점부터 감점)을 평가한다(황
용재, 이주형, 한윤수, 2021). 

반면 리듬체조도 기계체조와 비슷하다. 난도 심판의 점수(10점)와 실시 심판의 점수(10점)를 
합산한여 2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난도 점수는 0점에서 시작해서 선수가 동
작을 할 때 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실시 점수는 반대로 10점 만점에서 선수가 실수를 
할 때 마다 점수를 깍는 방식이다(조은형, 최예림, 2015). 하지만 기계체조는 10점 만점제가 폐
지되고 기록경기제로 변경된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기계체조와 리듬체조의 채점을 살펴본 결과로써, 태권도의 품새 경기와 차이는 심판 각자가 
전체적인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따른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난
도 점수와 실시 점수를 분리함으로써, 기술 채점에 대한 공정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품새에서 
끊임없이 채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에 따라 규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계체조와 리듬체조보다 더 공정해졌다고 할 수 없다. 

체조, 댄스스포츠, 피겨 스케이팅, 에어로빅 등의 종목에서도 그러했듯이, 채점에 대한 많은 
한계점 및 논란은 있다. 주심 및 부심 제도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판정한다면, 공정
성 논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 안에서 찰나의 순간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오류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끊임없는  판정 공정
성에 대한 문제 인식, 심판의 역량 강화, 채점 기준의 명확성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
다(홍영준, 박상현, 최유리, 2022).

  2) 경기화된�품새의�스포츠화
태권도의 자유 품새를 보며, “이것은 체조인가, 댄스인가, 뭔가 다른 태권도가 왔다”라는 제

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자유 품새는 음악에 맞추어 다채로운 기술 동작을 선보인다. 겨루기
의 경기화 이후 태권도의 다음 주력 콘텐츠로 각광 받고 있다(이교덕, 2019. 3. 9.). 즉 대중은 
변화의 물결을 통한, 재미있는 태권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 품새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며, ‘무도 태권도’에서 ‘스포츠화된 태권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가 경기화가 된 상황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채점과 경기 진행에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공인 품새의 경기화가 처음 이루어질 당시 선수와 
지도자들은 협회마다 각기 다른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김형준, 박
주식, 2023). 또한 심판 교육에서도 규칙에 대한 통일성, 명확성, 객관성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아 심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홍영준, 박상현, 최유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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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대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 품새의 채점 방식은 다소 태권도
의 본질을 헤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전민우, 2017). 태권도의 기본동작에서 벗어나, 체조 
기술이나 춤 동작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태권도의 기본동작보다는 체조와 
춤 동작 연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안진영, 안근아, 2019). 이러한 결과로 태권도 본질
에 대한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즉 품새를 통한 기본동작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심미적 과정으
로 품새 경기가 발전해야 하며, 단순한 경쟁 스포츠가 아닌, 무도 스포츠로의 방향으로 경기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10점 만점에 발차기 점수가 5점을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크지만, 기존 태권도 발차기
가 아닌 전부 응용 발차기와 아크로바틱으로 구성되어 있다(홍영준, 박상현, 최유리, 2022). 이
에 선수와 지도자들이 채점 방식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의 제도화
에서 있어서, 규칙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를 위한 스포츠가 아닌, 태권도의 
무도적 측면이 강조된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규칙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경기화 된 품새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다양한 시행착오와 수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먼저 경기화 된 겨루기 또한 지속하여 변화되어가고 있지만, 구설수에 매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번의 수정 및 보완으로 완벽한 경기화가 되기는 어렵다. 스포츠
는 사회의 구성물이기 때문에 대중이 원화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
을 추구하며 대중이 원화는 방향으로 새로움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현시점에서 필요하겠다. 

Ⅴ. 논의: 앞으로의�품새�경기화

이 연구는 태권도 품새가 수련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화가 늦어진 본질적인 이유
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의 품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품새 경기화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특히 품새의 형
식 변화에 대하여 논하고, 채점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화를 다루고자 하였다.

  1) 형식의�변화: 자유�품새
무도는 스포츠화가 될수록 그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무도성은 사라지게 된다(강두식, 김의영, 

최종균, 2012). 스포츠화가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제도화된 규칙이 생긴다는 것이
다(서성원, 2016. 4. 18; 임일혁, 2010). 무도가 스포츠화가 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
은 아니다. 무도성은 사라지지만 대중적이면서 저변에 확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긴다(한승
백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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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은 즐겁고 재미난 것을 원한다(최윤필, 2021. 5. 31). 그러므로 대중이 즐거워하는 스포

츠들이 새롭게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선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e-스포츠, 
스케이트보드, 서핑, 브레이크댄스 등과 같은 것이다(정세영, 2023. 6. 15). 태권도 또한 마찬가
지이다. 태권도가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지속하여 남으려면, 대중이 원하는 모습으
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미 올림픽 무대에서 정식종목이 된 태권도 겨루기 종목도 이와 마찬가
지로 경기 규칙, 경기장, 도복, 보호대 등 지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태권도 품새도 올
림픽에 새롭게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정재환, 김지혁, 2018). 

겨루기보다 늦게 경기화가 진행된 태권도 품새 또한 세계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려
면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정경원, 리우창, 2019). 초창기의 태권도 
품새는 공인 품새만이 경기화가 되어, 대회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공인 품새만을 가지고 국제
대회에서 대중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경기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안진영, 안근아, 
2019). 그러한 이유로 현재는 음악을 가미한 자유 품새와 화려한 발차기를 다양하게 넣어 만든 
새 품새를 만들어 국제대회인 아시안 게임에서 태권도 품새 종목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
운 시도는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안근아, 2018).

특히 자유 품새의 인기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방인주, 안근아, 2020). 아크로바틱을 가미
한 역동적이고 화려한 동작과 부드러운 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작 등 대중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에 적절했다. 또한 품새 동작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음악과 품새 동작을 함께 보여주는 
것 또한 대중에게 참신한 접근이다. 품새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도 경기화 된 태권도 품새
의 발전에 대해서 자유 품새와 같이 역동적이며 화려한 기술을 가미한 품새 경기가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안진영, 안근아, 2016; 이승진, 전정우, 2017; 이용주, 최공집, 
전민우, 2016; 정경원, 리우창, 2019; 정재환, 김지혁, 2018; 정현도, 2015). 또한 품새 본연에 내
재 되어 있지만 잊혀진 실전 기술성에 관해서도 다시 연구하고 찾아내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품새 경기화 방안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이선장, 변승진, 2019; 한희수, 박성제, 
2018; 홍영기, 2021). 이러한 연구들고 대중이 원하는 방향의 태권도로 가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스포츠의 환경을 보았을 때 앞으로의 품새 대회는 자유 품새 또는 실전 품새와 
같이 대중이 원하는 경기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지루하지 않으며 재미와 화
려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기여야 하며, 무도의 전통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에서 대회의 다양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 진정한 무도성과 스포츠
성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며, 무도스포츠로써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채점�방식의�다양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도 경기 일부분이라는 말이 있다(류한준, 2022. 12. 27). 하지만 

공정하고 모두가 이해되는 경기 채점의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루한 경기를 재미
있고 박진감 넘치게 만들기 위해서도, 경기 채점이 어떠하냐에 따라 경기가 재미가 있을지 재



66 ❙ 태권도�품새의�경기화: 변천에�관한�고찰과�발전방향

미를 잃을지 결정짓게 된다(예지수, 2022. 2. 17). 그만큼 경기에서의 채점은 전체 경기를 좌지
우지하고, 흥미의 유무를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부분이며, 무엇보다 중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태권도 품새가 경기화가 돼서 대회가 치러질 무렵, 많은 지도자와 선수들은 공인 품
새 경기 규칙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협회마다 각기 다른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어 각 대회마
다 그 규칙에 맞게 품새 연습을 다르게 해야 했었다(윤수한, 2019). 또한 심판교육에서도 규칙
에 대한 통일성, 명확성, 객관성 등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마다 의견이 다르
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안근아, 안진영, 2013). 

품새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자유 품새 역시 공인 품새의 경기 채점과 비슷하다. 특히 
자유 품새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태권도 동작보다는 아크로바틱과 같은 체조 동작이 다수
를 차지하여, 이러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방인주, 안근아, 2018).

품새와 결이 비슷한 기계체조,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스포츠에서는 품새와는 다른 
방식으로 채점하고 있다. 심판 각자가 전체적인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역할에 따
라 채점하는 방식(황용재, 이주형, 한윤수, 2021), 10점 만점에서 실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과 
반대로 동작을 취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더해 최종점수를 내는 방법(조은형, 최예
림, 2015), 채점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더욱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김희준, 
2022. 3 22)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부각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학계에서도 인지하였고 품새 채점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정경원, 리우창, 2019; 조은형, 2016; 조은형, 엄한주, 2014; 하명진, 강형숙, 2022). 학계에서
의 연구와 함께 품새 경기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전문용역연구와 공청회 그리고 긴밀한 협회와
의 협의를 통해 채점의 공정성과 재미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나 기술의 난이도를 보는 자유 품
새는 지금과 같은 채점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 지속적인 불만 사항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자
유 품새만큼은 채점의 변화를 주어 전체 경기 내용을 보는 심판, 태권도 동작 기술만 보는 심
판, 난이도만을 보는 심판 등 심판의 역할을 구분 짓거나, 또는 채점 형태를 바꾸어 자유 품새 
채점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경기 채점의 형식이 바뀌게 되면 경기규칙, 진행방법, 경기장 규격 등 다양한 부분이 
바뀌게 되어 초반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논란의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결론
은 결국 대중이 바라는 공정성과 재밋거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노력이기에 변화
의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성과 재밋거리를 잡을 수 있는 품새 경기의 채점 변화가 생기
면 지금보다 더욱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품새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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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및�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태권도 품새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과 수련을 통한 경쟁성, 그럼에도 불구
하고 태권도 겨루기보다 품새의 경기화가 늦어진 이유에 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동양무도에
서는 품새 형식과 같은 수련체계를 중심으로 경기화를 먼저 이루었지만 태권도는 품새보다는 
겨루기가 먼저 경기화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같은 동양무도임에도 태권도만이 겨루기
보다 품새의 경기화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경기화 된 품새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태권도의 품새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국의 역사성과 정치적인 배경을 들 수 있겠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를 맞아 태권도
의 저변확대 및 보급 그리고 세계화에서 일본보다 늦어졌다(도기현, 2020. 12. 9.). 그렇기 때문
에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동양무도로써 세계무대에 빨리 나선 일본 가라데의 모습
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김주연, 김은정, 정응근, 2007). 가라데는 손기술을 활용한 자기 수
련의 목적이 강하였기에 태권도는 이와는 다르게 발기술을 활용한 태권도 겨루기의 경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이성문, 여인성, 2012). 이를 통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
권도를 올림픽 무대에서 가장 빠르게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는 세계인들에게 어느 무도보다 태권도가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화에 
치중된 태권도의 발전으로 전통성을 훼손시킨다는 논리는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의 
전통성과 대중성을 만들기 위해 2005년부터 태권도 품새 대회를 시작하여 2018년 팔렘방아시
안게임에서 품새 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어 전통성과 대중성 그리고 경기화를 통한 활
성화까지 동시에 잡아가는 노력을 보였고,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경기화가 
됨으로 인하여 경기 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의 논란은 끊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에 태권도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태권도는 지금까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무도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
도하고 수정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앞으로의 품새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를 만
들어 갈 것으로 판단한다.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의 채
점 규정을 참고하고 대중이 원화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대중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확보하
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다양한 용역연구와 콘퍼런스, 태권도 관계자와 지도자 간의 TF를 구
성하여 태권도 품새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68 ❙ 태권도�품새의�경기화: 변천에�관한�고찰과�발전방향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는 경기화 된 태권도 품새의 역사성, 가치성, 그리고 본질성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태권도 품새 경기가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에 대해서 파악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차후 연구에서는 태권도 품새 경
기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접근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야 할 필
요가 있다. 더욱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 품새뿐 아니라 현재 활발히 경기화 되어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 시범과 격파 분야의 본질성, 경기화가 진행된 이유, 경기화가 된 이후 변화된 시범문화 
등 경기화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태권도의 긍정적 발전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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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객의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의표집 방법으로 ‘어린이무용극’을 관람한 성인관객(보호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49부를 최종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WLN 24.0을 활용했고 자료
처리 통계분석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이다. 결과 첫째, 어린
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은 관람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은 재관람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린이무용극의 관람몰입
은 재관람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린이무용극의 관람몰입은 커뮤니케이션과 재
관람의도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의 요
소(언어·비언어 커뮤니케이션)는 관객의 관람몰입을 높이며,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어린이무용극, 커뮤니케이션, 관람몰입, 재관람의도, 관객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of children's dance dramas 
on the audience's immersion in viewing and intention to rewatch them.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adult audiences (guardians) who watched "Children's Dance Drama" as a significant sampling 
method, and 349 copies were used for final data analysis. The collected data used SPSSWLN 18.0, and the 
data processing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ar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mmunication of children's dance plays had a static and significant effect on viewing immer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ommunication of children's dance plays had a static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visi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immersion in watching children's dance dramas had a static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watch them. Fourth, it was found that viewing immersion in children's dance 
dramas had a very significant effect directly or indirectly on communication and re-view intention.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the elements of communication (language and non-verbal communication) 
in children's dance dramas increase the audience's immersion in viewing and affect the intention to re-watch.

KEYWORDS Children'S Dance Drama, Communication, Immersion In Watching, Intention To Rewatch,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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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문화와 예술은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예술적 경험은 어
린이들의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어린이무용극은 주
관객 대상층인 어린이를 위한 무용을 의미하며, 시각적인 표현과 감정적인 내용을 통해 어
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는 고유한 예술 형태로 무용에 극의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재미있게 무용이라는 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이현수, 2019). 이러한 어린이무용극
은 단순히 춤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커뮤니케이션(구연, 노래 가사, 대사 등)의 요
소와 음악, 분장, 의상, 영상, 조명, 무대장치 등의 요소가 합해져서 관객과 소통하는 종합적
인 성격을 띠게 되는 무용공연이라 할 수 있다. 공연에서 언어커뮤니케이션은 어린이무용극
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전달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현수(2019)는 
어린이무용극에서 구연동화의 역할은 어린이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구연 설명을 해
줌으로써 작품의 주제 전달과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강조하였다. 언어커뮤니케이션인 구연
동화는 동화 속에 담겨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목소리의 연기로 내용을 감동 있게 
전달하는 것이며, 동화를 입으로 연기하듯이 들려주는 활동이다(김보민, 2011). 
  무용공연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효영(2015)은 관객과의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무용공연 작품이 관객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하
는 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관객과의 상호 교섭 작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증진
시키는 방법과 작품의 효과를 높이는 요소들에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꽃님(2000)은「해설이 
있는 발레」의 모티브가 되는 해설이란 개념은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서, 예술적 영감과 교육적 가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발레 예술의 매력을 보다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의하였다. 심소연, 문정민(2014)의 박물관의 효과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몰입요소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3가지 관점으
로 몰입요소를 재정리하였다. 첫째, 스토리를 통한 몰입은 전시물 및 동선에 스토리를 적용
하여 궁금증을 자극하고, 효과적인 몰입을 유발하여 전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람하도록 유
도한다. 둘째, 오감 체험을 통한 몰입은 시각·청각·촉각·미각·감각을 자극하여 관심과 체험을 
유발하는 체험적 전시 연출을 강조한다. 셋째, 연출을 통한 몰입은 공간의 구성 환경을 활용
하여 상황에 맞도록 공간과 전시물 등을 변화시켜 전시공간을 연출한다. 
  이러한 스토리를 통한 몰입, 그리고 공간의 연출을 통한 몰입은 어린이무용의 커뮤니케이
션에도 적용 가능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관객의 흥미를 끌어내고, 스토리를 통한 정보 전달
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매력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 재관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배윤
경(2016)은 공연의 몰입을 위해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객의 ‘보는 행위’와 공연자의 ‘보게끔 하는 행위’의 일치가 몰입의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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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몰입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성용(2010)은 무용공연 관객성향과 몰입 및 관
람가치의 관계를 규명하여 무용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공연선택의 요인에 대한 관
람객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소영, 2014; 임지수, 2013)는 무용공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과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관객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용
공연 재관람의도에 관한 연구(박승희, 2013; 박은진, 2012; 양미선, 2004; 정혜승, 2009)는 무
용공연 관람객의 재관람의도에 공연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관람의도와 타인추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용공연의 한 영역인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
이 관람몰입과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이무용극에서 어린이 관객과의 소통이 무용공연의 흥미 유발과 공연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언어커뮤니케이션은 공연을 재관람하고 싶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무용의 
인식 변화와 저변화 확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어린이무용극 공연을 효
과적으로 만들고 언어를 통해 어린이 관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촉진되는 지속적인 관람몰입과 재관람의도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
고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객의 관람몰
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무용공연에서 관객과의 효율적인 소통과 지속적인 어린이무용극의 작품 개발과 발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무용극의 언어커뮤니케이션은 지속적인 관람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어린이무용극 커뮤니케이션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어린이무용극의 관람몰입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커뮤니케이션과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2023년 3월 29일~4월 1일까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어린이무용극’을 관람한 성인 
관객(보호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행하였다. 연구에 적용된 표집방법은 유의표집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본 연구자를 비롯해 연구의 취지에 대해 사전에 교육받은 보조요원 4
명과 함께 약 400부를 배포한 다음 완성된 설문지 37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공연 종료 
후 짧은 시간에 받아야 하는 특성상 짧은 문항을 중심으로 응답자가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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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자료입력 시 부실한 응답을 한 21부를 삭제
하여 최종 분석에는 349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
성이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조사�도구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
여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이다.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 설문지
는 백승진(2017), 박승희(2013)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매개변수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는 이지혜(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
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설문 문항은 10문항, 관람몰
입 8문항, 재관람의도 5문항, 인구 사회학적 특성 4문항 등 총 27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는 리커트(Likert)척도 5단계로 측정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
점)’이다.

  3. 설문지의�타당도�및�신뢰도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
여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SPSSWIN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 등을 규명하였다. 

구분 분류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88 25.2
여성 261 74.8

나이

20대 15 4.3
30대 120 34.4
40대 196 56.2
50대 18 5.2

학력

고졸 20 5.7
대졸 212 60.7

대학원 졸 72 20.6
대학원 이상 45 12.9

직업

전업주부 86 24.6
자영업 24 6.9
직장인 151 43.3
전문직 69 19.8
기타 19 5.4
전체 34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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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 방식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약 69%(69.021)로 연구에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문항의 타
당성은 확보하였다. <표 2>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표 2. 커뮤니케이션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은 2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과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요인 1은 문항 1에서 문항 4까지 4개 문항(요인 적재
치: .719∼.819)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언어커뮤니케이션’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문항 5에서 
문항 7까지 3개 문항(요인 적재치: .640∼.875)으로 구성되었으며, ‘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명
명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의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분석 결과 비언어커뮤니케이션 α
=.826, 언어커뮤니케이션 α=.80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α=.80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람몰입
관람몰입의 주성분 분석, 직각회전 방식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2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약 71%(70.886)로 연구에 사용된 관람몰입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3>은 관람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설문 문항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언어커뮤니케이션

7. 무용수의 의상은 공연 분위기 연출에 적절하였다. .819 .138
6. 무용수들은 적절하게 표정과 제스처를 사용해 의사표현을 

하였다.
.809 .296

8. 무대공간의 디자인과 세트를 잘 활용하였다. .719 .263

5. 무용수들은 관객과 눈이 마주칠 때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719 .355

3. 공연에서 사용된 구연 및 가사는 무용수의 움직임과 잘 

맞게 표현하였다.
.181 .875

2. 공연에서 사용된 구연 및 가사는 공연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되었다. 
.276 .840

1. 공연 시작 전에 사회자 및 구연가는 관객과 인사의 말을 

하였다.
.486 .640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2.704 2.184

38.622 31.199

38.622 69.821

Cronbach's α .826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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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람몰입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람몰입은 2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과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관람몰입의 하위요인 지속적관람몰입 요인 1은 문항 1 ~ 2까지 2개 문항(요인 적재치: .930)으
로 구성되었으며, ‘지속적관람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문항 3 ~ 4까지 2개 문항(요인 적
재치: .742∼.745)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적관람몰입’으로 명명하였다. 관람몰입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은 지속적관람몰입 α=.844, 교육적관람몰입 α=.79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람몰입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α=.791 이상으로 나타났다.

3) 재관람의도
재관람의도는 주성분 분석, 직각회전 방식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1개의 단

일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약 84%(84.275)로 연구에 사용된 재관람의도 문항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는 재관람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이다. 

표 4. 재관람의도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 문항
관람몰입

지속적관람몰입 교육적관람몰입

2. 어린이무용공연 관람 기회를 다양하게 늘리겠다. .930 -.016

1. 어린이무용공연 관람은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930 -.021

6. 어린이무용공연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008 .745

5. 어린이무용공연 관람은 문화적 수준을 높여준다. -.022 .742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1.730 1.106

43.238 27.648

43.238 70.886

Cronbach's α .844 .791

설 문 문 항 재관람의도

2. 어린이무용공연 관람 기회를 늘리겠다. .940

1. 어린이무용공연 관람은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935

6. 어린이무용공연은 흥미진진하다. .878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2.528

84.275

84.275

Cronbach's α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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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재관람의도는 1개의 단일차원적 하위개념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관람의도는 3개 문항(요인 적재치: .878∼.940)으로 구성되었으며, ‘재관람의도’
로 명명하였다. 재관람의도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은 α=.88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재관람의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α=.888 이상으로 문항의 신
뢰도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자료처리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 매개변수 재관람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프로그램
은 SPSSWIN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커뮤니케이션, 관람몰입, 재관람의도간의�상관관계�

  <표 5>는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 커뮤니케이션과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간의 상관관계분석

*** p <.001

  
  <표 5>에 의하면 언어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커뮤니케이션(r=.633, p<.001), 지속적관람몰입
(r=.590, p<.001), 재관람의도(r=.602, p<.0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지속적관람몰입(r=.690, p<.001), 재관람의도(r=.569, p<.001)와 유의한 정(+)적 

변수 1 2 3 4 5

언어커뮤니케이션 1

비언어커뮤니케이션 .633*** 1

지속적관람몰입 .590*** .690*** 1

교육적관람몰입 -0.001 -0.032 -0.102 1

재관람의도 .602*** .569*** .702*** -0.1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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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속적관람몰입은 재관람의도(r=.702,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반면, 교육적관람몰입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어린이무용극의�커뮤니케이션과�관람몰입도의�관계

  1) 어린이무용공연의�커뮤니케이션과�지속적관람몰입의�관계
  <표 6>은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관람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관람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Beta t Sig.

(상수) .892 .203 4.395 .000

언어커뮤니케이션 .292 .055 .256 5.305 .000

비언어커뮤니케이션 .529 .048 .528 10.931 .000

R Square : .516 Adjusted R Square : .513 F 값 : 184.281 .000

  <표 6>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언어커뮤니
케이션(β=.256), 비언어커뮤니케이션(β=.528)은 지속적관람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2개의 독립변수는 지속적관람몰입의 전체 변량의 
약 51.3%를 설명해 주고 있다. 

  2) 어린이무용공연의�커뮤니케이션과�교육적관람몰입의�관계
  <표 7>은 커뮤니케이션이 교육적관람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7. 커뮤니케이션이 교육적관람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Beta t Sig.

(상수) 4.581 .228 20.108 .000

언어커뮤니케이션 .028 .062 .032 .457 .648

비언어커뮤니케이션 -.041 .054 -.052 -.751 .453

R Square : .002 Adjusted R Square : -.004 F 값 : .282 .000

  
  <표 7>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언어커뮤니
케이션(β=.032), 비언어커뮤니케이션(β=-.052)은 교육적관람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어린이무용극 관
람객들의 지속적 관람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적 관람몰입과는 관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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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미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2개의 독립변수는 교육적 
관람몰입의 전체 변량의 약 -.004%를 설명해 주고 있다. 

  3. 어린이무용극의�커뮤니케이션과�재관람의도의�관계

  <표 8>은 커뮤니케이션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8. 커뮤니케이션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Beta t Sig.

(상수) 1.539 .200 7.677 .000

언어커뮤니케이션 .416 .054 .404 7.645 .000

비언어커뮤니케이션 .283 .048 .313 5.926 .000

R Square : .421 Adjusted R Square : .418  F 값 : 125.828 .000

  
  <표 8>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언어커뮤
니케이션(β=.404), 비언어커뮤니케이션(β=.313)은 지속적관람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무용극의 관람객들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재관람의도와 긍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어커뮤니케이션과 비언커뮤니케이션이 관
람객들의 재관람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고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2개의 독립변
수는 재관람의도 전체 변량의 약 41.8%를 설명해 주고 있다. 

  4. 어린이무용극의�관람몰입과�재관람의도의�관계

  <표 9>는 어린이무용공연 관람몰입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이다. 
  
표 9. 관람몰입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Beta t Sig.

(상수) 1.960 .270 7.261 .000

지속적 관람몰입 .631 .025 .698 18.158 .000

교육적 관람몰입 -.036 .044 -.032 -.819 .413

R Square : .493 Adjusted R Square : .490 F 값 : 168.465 .000

  <표 9>에 의하면 관람몰입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속적관람몰
입(β=.698)은 재관람의도에 정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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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몰입(β=-.032)은 재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무용공
연 관람객들의 관람몰입 수준이 재관람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속
적 관람몰입이 재관람 의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교육적 관
람몰입은 재관람 의도와 관련성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2개
의 독립변수는 재관람의도 전체 변량의 약 49.0%를 설명해 주고 있다. 
 

  5. 커뮤니케이션, 관람몰입, 재관람의도간의�인과관계

  <표 10>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로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 p <.001

  <표 10>에 의하면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β=.526)과 관람몰입(β=.214)은 재관람의도에 직
접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커뮤니케이
션(β=.573)은 관람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경로모형 
분석 결과의 설명력을 높여주고 있다.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과 관람몰입은 종속변수 재관
람의도 전체변량의 약 44.9%를 설명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은 관
람몰입 전체변량의 약 32.7%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1]은 <표 10>의 결과를 경로모형으
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어린이무용공연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관람의도 관람몰입

커뮤니케이션 .526*** .573***

관람몰입 .214*** --

R² .449 .327

표 10. 커뮤니케이션과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대한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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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어린이무용공연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과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수 커뮤니케이
션은 종속변수 재관람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
개변수인 관람몰입은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과 종속변수 재관람의도는 직·간접적으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무용공연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
객들의 관람몰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재관람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또다시 어린이무용공연을 재관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및�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무용극의 언어커뮤니케이션은 지속적관람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커뮤니케이션 요소인 구연, 가사, 대사 등이 관객
들 관람몰입에 효과가 있다는 신석근(2019), 김성용(2010), 변지윤(2019), 고효영(2015), 이현수
(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어린이무용극 공연
을 단순히 춤으로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언어커뮤니케이션 요소를 함께 
사용함으로 어린이 관객의 관람몰입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은 재관람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객과 소통의 수단으로 공연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무용을 잘 모르는 부모님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가족무용
극의 형태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김찬성, 김준석, 최현주(2003), 유지영(2005) 등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무용 비전공자들이 무용공연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한 관객활성화 
방안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객을 겨냥한 적극적인 관객
개발 의지로 어린이무용극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재관람의도에 대한 가치를 지니는 매우 유용
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이무용극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이루는 공연문
화예술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객층을 이루고 있다. 공연예술 장르의 하
나인 어린이무용극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
며, 다양한 소재의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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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어린이무용극의 관람몰입은 재관람의도에 정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에 대해 관계를 지속시키고 계속성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욕구로 보고 향
후 소비자와의 거래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Kelly(1993)의 주장과
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관람몰입과 재관람의도에 대한 김소영(2014), 권오성( 
2013), 김홍설(2008) 등의 선행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과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은 종속변수 재관람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관람몰입은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과 종속변수 재관
람의도에 직·간접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무용극이 관객들의 관람몰입
를 높이기 위한 언어·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객의 재관람의도를 증
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다양한 어린이무용공연의 재관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무용극에서 매개변수 관람몰입은 커뮤니
케이션과 재관람의도를 매개해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어린이공
연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어린이무용극 공연의 주요 구성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중요도에서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과
정의 성립에는 관객으로 하여금 관람몰입과 관람만족의 정도가 높게 충족되어져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즉, 관객이 지속적으로 재관람하기 위한 요인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소재, 작품개발이 이루
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관람몰입, 재관람의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며 어린이무용극 공연 활성화와 대중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무용극’을 관람한 성인
관객(보호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
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은 관람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무용극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괄하는 의사소통의 요소가 관객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달성이 높을
수록 관람몰입은 증가한다. 
  둘째,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은 재관람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에 사용된 커뮤니케이션(언어·비언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요소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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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나중에 어린이무용극을 다시 방문하고 경험하고 싶
은 욕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어린이무용공연의 커뮤니케이션 전달성이 높을수
록 관객들의 재관람의도는 증가한다. 
  셋째, 어린이무용극의 관람몰입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람을 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몰입은 어린이무용극을 다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람몰입이 높을수록 재관람의도는 증가한다. 
  넷째,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은 종속변수 재관람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변수인 관람몰입은 독립변수 커뮤니케이션과 종속변수 재관람
의도는 직·간접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관객들의 관람몰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즉, 언어·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이 
관람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또다시 어린이무용극의 재관람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어 보면, 어린이무용극의 커뮤니케이션이 관람몰입 및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강조는 향후 어린이무용극을 제작 및 개발과정에서 커뮤니
케이션 측면을 강조하여 관객들의 관람몰입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어린이무용극으로 한정된 연구이기에 다른 연령층이나 장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재관람의도 증가와 관련된 요인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람몰입은 어린이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며, 무용공연을 더 많이 경험하고자 하는 가능성과 재관람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
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외부 영향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어린이무용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셋째, 다각화된 소통 수단 필요는 어린이를 위한 무용공연의 개발에 있어 효과적인 소통 
수단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어린이 무용공연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어린이무용극 영역이 더욱더 확장
될 수 있는 후속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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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화장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의 차
이를 비교, 탐색하고, 이에 따른 화장품 제조와 유통 현장에서 국내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화장품 관리의 역차별
과 불이익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중심 연구와 화장품 기업 수출 
담당 전문가의 심층면접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분석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우리나라 화장품 
정의에 따른 특징을 보면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과 사용 부위, 사용 방법은 중국과 동남아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사전검사 의무가 없지만, 의약외품은 품목별 사전
허가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와 비교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별 화장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
시 광고 규정의 차이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K-뷰티 경쟁력에 불리한 규정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화장품, K-뷰티, 관리제도, 기능성화장품, 염모제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differences in cosmetics definition, scope, and labeling advertising regulations 
in China and Southeast Asia compared to Korea, and proposes improvements by investigating reverse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in cosmetics management felt by domestic companies in cosmetics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METHOD  The research method was structured around qualitative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by combining literature-based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in charge 
of exporting cosmetics companies. RESULT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inition of cosmetics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the purpose, part, and method of using cosmetics differ significantly compared to 
China and Southeast Asia. CONCLUSIONS Differences in cosmetics definition, scope, and labeling advertising 
regu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compared to Korea can be positive and negative 
for Korean cosmetics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KEYWORDS Cosmetics, K-beauty, Management System, Functional Cosmetics, Hair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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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길 원하며 사회생활에서도 외모를 

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송은나, 김진숙, 2023)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
는 수단으로 화장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인 제품 경쟁력 확보와 한
류 확산 및 K-뷰티 트렌드에 힘입어 2017년 세계 수출 6위와 시장규모 9위의 수출 대국으로 
부상하였었지만(KOTRA, 2018),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많은 변화도 있었다(박복원, 김
찬선, 2021). 특히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J-뷰티가 아시아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어, 우리 화장
품 수출 상황을 두고 K-뷰티에 먹구름 드리우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한국경제매거진, 
2022).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였고(최경호, 2021), 국
내 기업들이 기술 및 경제적 가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박현
호, 2022),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출 전망 및 지역별 시장 여건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화장품 수출은 암울하고 특히 중국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가별 
화장품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총 화장품 수출액의 50.3%를 수출하는 국가로서, 
미국 8.5%, 일본 8.4%에 비하여 우리 수출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대한화장품산업
연구원, 2021), 중국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장품 대기업인 아모레
퍼시픽은 2023년 상반기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내 모든 로드숍(원브랜드숍)을 철수한
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중심축을 옮기는 전략이라지만, 중국내 아모레퍼시픽
의 입지가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란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이데일리, 2023.04.28).  

현재의 화장품 시장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중국과 동남아의 화장품 관리 제도의 
변화 모습도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 30년 만에 개정한 중국 화장품 법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효능 평가 등을 이유로 화장품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하였으
며(중국 化妆品监督管理条例),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 관리방
법」, 「어린이화장품 감독 관리규정」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라벨 관리방
법」 등을 우리 화장품 기업이 예의 주시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수출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
에 없다. 무엇보다 화장품 수출을 위한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화장품 
관리 제도를 분석하여야 하고, 그 가운데 각 국가별 화장품의 정의와 화장품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화장품의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의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화장품 관리 제도는 다양하여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화장품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K-뷰티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도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령 우리 법규에서는 화장품에 포함시키지만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의약품 또
는 의약외품으로 취급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우리 법규의 특유한 제도이므로 외국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어 중소 화장품 업체의 
진출이 제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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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관리하거나 화장품 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화장품의 범위나 종류에 관하여 민감하지 않지만,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 소비자에게 화장
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개념의 일반적 인식으로 접근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왜
냐하면 화장품의 일반적인 개념 인식과는 달리 국가별로 화장품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고 화
장품의 범위도 넓거나 좁게 하고 있어, 특정 품목을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품으로 인정하지
만 다른 국가에서는 화장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화장품 정의와 
범위도 외국과 차이가 크다. 화장품 정의에 대한 차이의 결과로 화장품에 포함되거나 포함
되지 않는 품목의 종류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화장품 정의와 화장품 범위 그
리고 표시 광고 규정의 차이는 단순히 명칭이나 유형의 구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국가별
로 화장품의 제조 판매 유통 등에 관한 인허가 관리, 화장품의 보건 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수출입 등 물품 취급의 전반에 걸쳐 다르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관련 기업에서는 민
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화장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의 차이를 탐색하고, 이로 말미암아 화장
품 제조와 유통 현장에서 국내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화장품 관리의 역차별과 불이익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문제�및�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한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은 우리 법령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화장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차
이에 따른 우리 화장품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역차별과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연구방법

연구문제 1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문헌 연구는 우리 법규와 행정당국의 
지침, 가이드, 화장품 기업의 내부 규정을 비롯하여 연구 대상 국가의 법규 및 제도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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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로 화장품 기업에 지시한 행정명령, 지역별 화장품 관리 조례, 유통 질서 위반 규
정, 화장품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이유와 개정 연혁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는 화장품 기업 수출 담당 전문가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화장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을 비교하여 우리 화장품 기업이 체감하
고 있는 역차별과 불이익 그리고 개선 방안을 심층면접법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법은 로저스(Carl Rogers)의 자기 심리학에서 나온 개인 심층면접법으로 주로 개
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개인 응답자가 자신의 고유한 방식과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함으로
써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밝히는 방법이다(Carl Rogers, 2003). 심층면접법은 응답자가 주
제에 대한 경험, 동기, 의견 등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채택했다. 심층 면접을 위한 표본 대상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화장품 회사의 수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층면접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질문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수출 전문가의 전문
적인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내용을 주축으로 구성했다. 

1) 심층�면접�대상자
심층 면접 대상자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가운데 대기업 25개 회사와 중소기업 7개 회

사 등 모두 32개 화장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수출 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기
업은 연간 매출액 약 1천억 이상을 수출한 회사이고 중소기업은 그 이하인 회사로 구분하였
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이유는 회사 규모의 차이에 따른 수출 정책의 편향된 규
정에 대한 견해도 참고하기 위함이다. 심층면접 기간은 2022년 8월 5일부터 2023년 5월 2일
까지 질문내용을 기반으로 일일 2시간씩 2회, 2일간 총 8시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2) 심층�면접�내용
심층 면접의 내용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화장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을 비교하여 우리 화장품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역차별과 불이익 그리고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주제 심층 면접 내용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차이

1.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 국가의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의 차이에 따른 K-뷰티의 
역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2. K-뷰티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차이에 따른 역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 
화장품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장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화장품의 표시 광고 규정 
차이 

1.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 국가의 화장품의 표시 광고 규정 차이에 따른 K-뷰티
의 역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2. K-뷰티 화장품의 표시 광고 규정 차이에 따른 역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
리 화장품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장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표 1. 심층 면접 주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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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처리방법�
면접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공통성을 지닌 내용을 취합하고 연구 결과물 

도출 시 내용을 구분하여 논의하고 설명하는데 조직화를 실시하였다(장권, 김기동, 류시현, 
2021). 특히 이 과정에서는 연구자와 본 연구에 대한 자문가의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집
된 자료와 분석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우리나라�화장품의�정의와�범위, 표시�광고�규정� � � �
           

1) 우리나라�화장품의�정의와�범위
화장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화장품법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관련 규정은 약사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2000년 7월 1일 
우리나라는 외국 화장품과 동등한 경쟁여건 확보를 위해 약사법 중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화장품법으로 제정하였다. 그 이후 31차례 개정되어 현행 화장품법은 2022
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정의를 보면“화
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즉 법조문을 단순히 문리해석으로만 분석한다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만 화장품
으로 인정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은 모든 화장
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화장품만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즉 일반화장품 유형을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
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등 모두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일반화장품 외에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맞춤형화장
품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
품을 의미한다(화장품법 제2조제2호). 또한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의미하고,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의미한다(화장품법 제2조2의제2).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거나 소분한 화장품을 의미한다(화장품법 제2조3의제2호). 이처럼 우



김진숙 ❙ 93
리나라는 화장품을 다양하게 분류하였지만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하였
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단서).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
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의
약품이 아니라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은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화장품법 제
14조의2). 우리나라 화장품의 정의와 분류의 특징을 보면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
미한 것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며, 화장품 중
에서 효능 효과가 강조된 전문적인 기능을 갖은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화장품의�표시�광고�규정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하고, 광고

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
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화장품법 제2조제8호). 
화장품에 대한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공될 정보로서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
용하는데 필요한 효능과 안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화장품 표시 
광고는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국민정서 또는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사고의식이 반영되어 
표시되기도 한다. 우리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
칭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고(화장품법 제10
조제1항),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도
록 하는 표시·광고 실증제를 시행하고 있다(화장품법 제14조).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고,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을 의
미한다. 가령 종이 박스 안에 유리 용기가 있고 유리 용기 안에 화장품 내용물이 들어 있다
면 유리 용기가 1차 포장이고 종이 박스가 2차 포장이다. 우리 화장품법은 1차 포장에서 화
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2차 포장에서는 
1차 포장을 포함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가
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규제하
고 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또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표시의 글자 크기는 5포인
트 이상으로 표기해야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재ㆍ표시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더구나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
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화장품법 제1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화장품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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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동남아시아�국가별�화장품�정의와�범위, 표시�광고�규정

1) 중국
중국은 2021년부터 종전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폐지하고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장품이란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사용하여 청결, 보호, 미화, 
꾸밈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공업제품을 말한다(중국 化妆品监督管理条例 제3조). 중국에
서 정의하고 있는 화장품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면 사용 방법이 바르거나 뿌리는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이어야 하며, 사용 부위는 피부, 모발, 등 인체 표면이어야 하고, 사용 목적
이 청결, 미화, 꾸밈이어야 한다. 이처럼 사용 방법, 사용 부위,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는 화장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서는 화장품을 일반화장품과 특수화장품으로 구분하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시행하고 특수화장품에 대해서는 허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化妆品监督管理条例 제4조). 물론 일반화장품보다 특수화장품의 신청은 까다롭고, 한
국의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수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품은 염
모, 펌, 자외선차단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과 새로운 기능을 광고한 화장품이다. 중국은 이전 
법령인 화장품 위생감독조례를 시행할 당시 특수화장품으로 인정하였던 육모, 제모, 제취류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에서 제외하였다(중국 化妆品监督管理条例 공고 제3조).

이처럼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은 법령을 개정하여 일반화장품이나 특
수화장품의 종류도 변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누는 특수 화장품 용도가 있는 비
누만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치약은 치아 구강 등에 사용되는 품목으로 취급하여 
치약 감독관리조례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국가기술표준원, 2021). 이처럼 화장품이 범위를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등 외국과 비교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고 중국 화장품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여성 청결제의 경우 우리는 화장품에 포
함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세정의 목적이 있고 바르는 방법도 유사하지만 인체 표면에 바
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다음으로 중국의 표시 광고 규정을 
보면 중국은 화장품 라벨링 기준을 제정하여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는 화장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라벨의 문자 숫자, 도면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은 과학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더구나 2021
년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 규범을 통해 일반 화장품을 특수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였다.

2) 일본
일본은 화장품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입과 유통을 할 수 있는 업체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화장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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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사람의 인체에 향취를 부여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
하기 위하여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한 것을 말하고 의약부외품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화장품에 포함되는 것은 스킨 케어 
제품, 헤어 케어 제품, 바디 케어 제품, 구강 케어 제품, 방향 제품 등이다. 이와는 다르게 
의약부외품은 신체에 경미하게 작용하지만, 질병의 진단ㆍ치료ㆍ예방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화장품 성격의 의약부외품 종류는 약용화장품, 염모제 등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기능성화장
품이 없어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인 미백, 주름개선 화장품이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화장품 분류가 없는 일본을 우리와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백 화장
품을 우리는 기능성화장품에 포함하지만 일본은 의약부외품으로, 자외선차단제를 우리는 기
능성화장품에 포함하지만 일본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표시 광고 규정을 보면 화장품의 효과 또는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기사를 광고, 기술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되지만, 효능 범위를 56개로 지정하고 같은 표
현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이외의 자가 이것을 보증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기사를 광고,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본 화장품법 제54조). 특이한 것은 제조 또는 
수입 후 적절한 보존조건에서 3년 이내에 품질이 변화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
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존조건에서 3년을 초과하여도 품질이 변화하지 
않는 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화장품 관리지침(Circular 06/2011/TT-BYT)에 따라서 화장품을 규제

하고 있다. 화장품 관리 지침에서는 화장품을 표피, 모발, 치아, 구강점막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서 청결과 방향, 용모 변화 및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이라고 정의한다(베트남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베트남에서는 화장품을 피부 관리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피부 관리 화장품은 얼굴 피부 관리 제품, 바디 케어 
제품으로 구분하고, 색조 화장품은 눈 화장품, 얼굴 화장품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베트남 
화장품 관리지침은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ACC, ASEAN Cosmetic Committee)가 규정한 아세
안 화장품 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준수하고 있다.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화장품의 성분, 유통 판매 등에 관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구로서 브루나이, 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총 10개
국이 가입되어 있다.

베트남의 표시 광고 규정인 화장품 라벨링 표기는 제품 포장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
며 제품의 부품이나 일부를 제거해야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벨링은 용기나 
포장의 크기, 형태 등으로 인해 모든 사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쇄물, 꼬리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라벨링에 표시는 쉽게 읽을 수 있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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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은 제품의 첨부 문서에 표기할 수 있고, 라벨링의 크기
는 사업자의 결정에 의해 조정되어도 상관없으며 그 안에 필수적인 내용을 손쉽게 볼 수 있
으면 족하다.

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이란 인체의 다양한 외피 부분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 부위를 청결

하게 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물질을 의미한
다. 말레이시아도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 
따라 화장품의 배합금지 및 사용 가능 성분에 대한 허용 농도 등을 따르고 있다. 또한 모든 
유형의 화장품은 수입되기 전에 제품 등록을 마쳐야 하고,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국가의
약품관리청(NPRA)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 성분 규제 
대상 가운데 모발 염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색소를 함유한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하
고 있다(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 또한 말레이시아는 일반적으로 화장품만 해당되는 
규제가 없으며, 할랄 인증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라벨링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외부 포장에 적용하며 용기나 포장의 크기 등으로 인해 모든 사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인쇄물, 꼬리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라벨링에 표시된 사항들은 이해하기 쉽고 자국어 
또는 판매지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화장품은 보건부 규정 및 식약청(BPOM) 규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화장품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화장품이란 인체표면, 구강점막의 청결과 방향, 체취 개선, 신체를 보
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의약품관리청). 인도네시아는 
화장품을 피부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으로 구분하며, 이슬람에서 금지되는 성분인 하람
(haram)에 속하는 원료 즉 돼지, 개, 거북이 개구리 등으로 제조된 화장품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유통과 관련하여 천연 약품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
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천연화장품이나 일반화장품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할랄 인증도 종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2019년 이후로 할랄 인증 유무도 의무표시제도로 전환하였
고, 통상적인 사용조건에 따라 사용했을 때 인체에 건강을 해쳐서는 안된다. 

인도네시아 라벨링 규정에는 포장 용기의 크기 형태 등으로 인해 모든 사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품의 이름 중량을 인쇄물 꼬리표 등을 이용해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의 라벨링 내용은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하고 정보의 
유용성과 사용설명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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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국
태국의 화장품법(Cosmetics Act, B.E. 2558)에서 화장품이란 주로 인체의 외피부분과 치아

와 구강 점막부위를 청결하게 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물질을 의미한다
(태국 화장품법). 태국도 물론 아세안 화장품 규정(ACD)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태국은 화장
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특별규제 화장품과 규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규제 
화장품이란 활석 액체나 옥시 등의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의미하고, 규제 화장품은 특별 
화장품을 제외한 화장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외선 차단제가 있은 화장품이나 생리대 
등은 특별규제 화장품이고, 비누, 파운데이션, 헤어스타일링 젤, 매니큐어 등은 일반화장품으
로 분류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태국도 아세안 화장품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므로 용기나 포장의 크기 등으로 
인해 모든 사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쇄물, 꼬리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화
장품의 이름과 제조번호는 반드시 1차 포장에 표기해야 하며, 라벨링에 표시된 사항들은 소
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3. 우리와�비교한�중국과�동남아�화장품�정의와�범위�및�표시�규정�차이�분석

1) 화장품의�정의와�범위�차이
우리나라 화장품 정의에 따른 특징을 보면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과 사용 부위, 사용 방

법은 중국과 동남아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우 화장품 
사용 목적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화장품법제2조), 
목적이 청결과 미화, 매력 증대, 용모 변화,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것
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다수의 국가는 외관을 세정, 미화, 호감도 증진 또는 수정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은 제외하는 국가도 있다. 
화장품 사용 부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체의 피부ㆍ모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
체 표면의 모든 부위 즉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을 포함하여 도찰 살포 기타 유사한 방법으
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결, 악취제거, 미용 및 가꿈 화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용 화학공업제
품도 화장품이라 정의한다(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우리가 화장품과 구분하여 정의하는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등은 인허
가 절차에서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과 동남아 소비자들의 화장품 선호 경향은 일반적인 기초 화장품이 아니라 기능
성이나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더 선호하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이들을 일반 화장품
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의 시장 진입 속도가 느려지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화장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생리대, 치약



98 ❙ 한국과 동남아 화장품의 정의와 표시 규정 차이에 따른 K-뷰티 관리제도 개선 방안

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제품을 모두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동남아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품목은 화장품이나 공산품으로 분류하여 시장 
진입을 유리하게 하고 수출입도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
하고는 사전검사 의무가 없지만, 의약외품은 품목별 사전허가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설비를 갖추고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우수제
조관리기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외국의 동일 품목 규제와 비교하여 역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기능성화장품은 대부분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한하여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기능성화장
품과 유사한 의미의 특수용도 화장품이란 카테고리가 있지만 우리보다 다양한 기능성을 갖
는 화장품 품목을 수용하고 있다. 모두 우리보다 폭 넓게 화장품 유형을 갖고 있는 국가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화장품 성격의 의약부외품 종류는 약용화장품, 염모제 퍼머용
품 약용치약 등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기능성화장품의 유형분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인 미백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 일본에서는 일반화
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감독조례에서 화장품은 일상용 화학공업제품으로 한
정하고 있으며 적용부위는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대신 기능은 청결 
악취제거 피부보호 등으로 다소 제한적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수용도 
화장품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퍼머 악취제거 등이 화장품에 해당된다. 따라
서 중국의 일반화장품은 특수용도 화장품을 제외한 유형이며, 이러한 이원적 분류체계는 우
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와 유사한 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한 심사허가 제도를 운영하
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정의에 대한 차이의 결과로 화장품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종류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가령 일본의 경우 치약이나 구취제거 충치예방 등 치아 
청결제 등은 화장품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우리나라의 화장품 범위는 일본에 비해 협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숙명여자대학
교, 2011). 위의 몇몇 국가들의 화장품의 정의와 화장품 분류만을 예시하였지만, 동남아 다
수 국가의 화장품의 정의와 이에 따른 화장품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외되는 물품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에 속하는 물품이 해외에서 화장품에서 제외되는 물품,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물품이 우리는 화장품이 아닌 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2) 화장품의�표시�규정의�차이
화장품의 표시 광고 규제는 무분별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거나 과대 허위ㆍ광고 등을 하

는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표시기재 의무 항목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의 경우 화장품의 광고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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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그 외 광고의 경우 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허용하기도 하고, 일본의 경우 효능 범위를 56개로 지정하고 같은 표현 범위 내에서 표시ㆍ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약사의 전문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사용
가능한 문구를 지정하여 지정되지 않은 특정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의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화장품의 경우, 의사가 제품을 개발하였다
는 내용으로도 광고할 수 없어 고액의 연구개발비 투입의 결과가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표시 ‧ 광고 금지 단어는 한글에 한하기 때문에 외
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 즉 수입화장품이 자국의 언어로 표기하였지만 한글을 이용하여 표기한 광고는 아니므
로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을 제공하고 있고, 표시 기재 사항도 우리나라는 세부적이
고 구체적으로 글자의 크기까지 5포인트로 지정하였지만 베트남(베트남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등 아세안 화장품 규정(ACD)의 회원국들은 글자의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표시 
내용을 손쉽게 볼 수만 있으면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화장품 기업에게는 역차별적인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4. 심층면접�결과�수출�전문가의�견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가운데 대기업 25개 회사와 중소기업 7개 회사 등 모두 32개 화장
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수출 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화장
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의 차이에 따른 우리 화장품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역차별과 불이익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면접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래는 화장
품 수출 전문가와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견해를 빈도수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50% 미만이 제시한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와 
일부 특수한 경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심층면접 결과에서 제외하여 제
시 하였다. 

1) 화장품의�정의와�범위�차이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차이에 따른 K-뷰티의 역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 32명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견해는 외국은 수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
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27명, 84.3%), 그 
다음으로 여성 청결제의 화장품 포함과 미백, 주름개선 화장품은 유통과정에서 역차별이 발
생하고 있다는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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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의�정의와�범위�차이에�따른�역차별�및�불이익�해소와�개선방안
우리 화장품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장품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자 32명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견해는 우리도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대
응하여야 K-뷰티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며(25명, 78.1%), 그 다음으로 여성 
청결제와 미백, 주름개선 화장품등은 화장품에서 제외하거나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22명, 68.7%)는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화장품의�표시�광고�규정�차이에�대한�심층면접
표시 광고 규정 차이에 따른 K-뷰티의 역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응답자 32명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견해는 우리는 기능성화장품 등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
소화장품 기업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표시 광고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도, 법령에서
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며(28명, 87.5%),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라벨링 규정에는 외국에 비하여 예외 규정이 없어 화장품 기업의 재량행
위를 제한하고 있다(24명, 76.8%)는 순으로 나타난 의견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순위    내 용 빈도(%)

 1 
중국은 시대와 수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히 자국 화장품 기업에 유리하도록 법령을 개정하

여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도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7(84.3)

 2

우리는 여성 청결제를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체 표면에 바르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화장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화장품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제조 유통과정에서 

우리보다 수월하다. 

23(71.8)

 3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기능성화장품이 없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일반화장

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유통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한다.
19(59.3)

표 2.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 국가의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차이에 따른 K-뷰티의 역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화장품 수출 전문가로서의 견해

순위 내 용 빈도(%)

 1 
중국과 동남아의 화장품 정의와 범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대응하

여야 K-뷰티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5(78.1)

 2

중국은 여성 청결제를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간편한 절차로 시판과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화장품에 포함하고 있어 화장품 기업으로서는 등록이나 수출 절

차에 난관이 크므로 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2(68.7)

 3 

말레이시아는 모발 염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우리

는 모발 염색 용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등록과 유통과정에 역차별이 발생하므로, 특

정 국가에 수출하는 특정 화장품은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19(59.3)

표 3. K-뷰티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차이에 따른 역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 화장품 수출       
      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장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화장품 수출 전문가로서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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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품의�표시�광고�규정�차이에�따른�역차별�및�불이익�해소와�개선방안
K-뷰티 화장품의 표시 광고 규정 차이에 따른 역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 화장품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장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화장품 수출 전문가로서의 견해는 
<표 5>와 같다.

표시 광고 규정 차이에 따른 역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 화장품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장품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응답자 32명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견
해는 동남아의 일부 국가는 적절한 보존조건에서 품질이 변화하지 않는 화장품은 보존 조건
을 완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화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완화된 규정이 필
요하다고 하며(25명, 78.1%), 그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제
한된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정을 완화하고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19명,59.3%)는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순위                                  내 용 빈도(%)

 1 

우리나라는 일반화장품 외에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등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

소화장품 기업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고, 화장품 기업 실무진들이 그에 따른 표시 광고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

지 않은데도, 법령에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화장품 관리에 비하여 우리 중소

화장품 기업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28(87.5)

 2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라벨링 규정에는 화장품 포장 용기에 모든 사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최소한 화장품의 이름 배치번호, 중량을 표기하고 인쇄물 꼬리표 등을 이용해 추가 정보

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화장품 기업의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24(76.8)

표 4.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 국가의 화장품의 표시 광고 규정 차이에 따른 K-뷰티의 역차별과 불이  
      익에 대한 화장품 수출 전문가로서의 견해

순위  내    용 빈도(%)

 1 

일본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후 3년 이내에 품질이 변화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서는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존조건에서 3년을 초과하여도 품질이 변
화하지 않는 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여 화장품 기업에 대한 보존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완화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기업을 위
해 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25(78.1)

 2

베트남의 표시 광고 규정인 화장품 라벨링 표기는 눈에 띌 수 있는 제품 포장 위치에 부착되
어 있어야 하며 라벨링의 크기는 사업자의 결정에 의해 조정되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화장
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며 글자의 크기도 5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
고 있어 해외 수출 경쟁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불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제한된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정을 완화하고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59.3)

표 5. 표시 광고 규정 차이에 따른 역차별 및 불이익 해소와 개선방안 심층 면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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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및�결론

 1. 논의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의 차이는 단순히 명칭이나 유형의 구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국가별로 화장품의 제조 판매 유통 등에 관한 인허가 관리, 화장품의 
보건 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수출입 등 물품 취급 전반에 걸쳐 다르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화
장품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간
이 이용하는 화장품의 활용성이 유사하다고 보지만 각국마다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
에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 관세, 비관세 혜택의 차이와 국가별 수출입 품목의 통제 관리의 
차이에도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별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그
리고 표시 광고 규정의 차이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요소
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K-뷰티 경쟁력에 불리한 규정을 일부 발
견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는 화장품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 된 
품목을 별도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약외품은 국민 안전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하
여 규제되어 품목 허가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동일한 제품도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화장품 또는 공산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우 화장품의 정의에 따라 파생되는 화장품 종류와 품목은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품목을 우리는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없어,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화장품보다 크다고 보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제약이 크다. 가령 우리
는 치약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본은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는 염모제, 제모제, 욕용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동남아 다수의 국가는 화장품
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 화장품 수출 증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약제의 경우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불소함유 치약은 의약외
품으로 분류하고, 불소 미함유 치약은 화장품이나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염모제의 
경우도 염모 성분에 따라 구분하여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는 화장품에 포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장품법의 화장품 정의와 범위의 개정
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약사법의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우리 국민들 문화와 정서에 장기간 화장품으로 인식되고 일상적으로 활용되
어온 주름개선이나 미백 용도의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화장품에
서 제외되었지만 화장품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의약외품에 포함되었던 화장품은 엄격한 인허가 관리와 
진입규제로부터 벗어나 대외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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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론

화장품 유통이나 소비 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은 의약외품에 포
함시키고 그 외의 품목은 국제조화와 우리 화장품의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본다. 

화장품의 표시 광고 규정은 무분별하게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거나 과대ㆍ허위ㆍ광고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제외한 규정
은 우리 화장품 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동남아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그 외 광고는 회사가 입증할 수 
있으면 허용하기도 하고, 일본은 효능 범위 56요소에 포함되면 표시ㆍ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데도 우리는 의사 약사와 협력하여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한 제품도 표시 광고를 제
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화장품 수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와 개선 
제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3년을 초과하여도 품질이 변화하
지 않는 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우리도 도입하여 화장품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라벨링에 표시되는 글자 크기도 5포인트 이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보다 일부 동남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하
고 분명하게 표시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더 완화하여 화장품 기업
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한계점�및�제언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을 우리 법령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지만, 연구기간 중에도 해외 법령의 개정이 빈
번한 사례도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보다도 더 빠르게 개정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의 행정명령, 지역별 화장품 관리 조례, 유통 질서 위반 규정은 본 논문에서 신속히 반영되
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화장품 관리제도를 우리 
법규와 비교하여 우리 화장품 기업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표시 광고 규정만 비교하여서는 비교 척도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고, 보다 광범위
한 비교로서 우리와 비교한 중국과 동남아의 화장품 심사제도, 제조업자 표기 규정 등에 대
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며, 이는 후속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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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및�표절방지�규정

미래융합통섭학회의 융합과 통섭 논문지는 한국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지적구조를 
학문으로 표현하고 융합한 학술지로서 연구자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논문지 발간을 통하여 융합 및 통섭 발전에 기여함은 물

론, 융합과학 논문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논문지의 질적 권위는 연

구윤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심사지침의 운영에 달려 있다. 미래융

합통섭학회에서 발행하는 융합과 통섭 논문지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

기 위해 학회 정관 29조를 중심을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투고지침을 상세

화 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제 1장 윤리규정

제 1조(총론)
1.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3.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의 소속 심사자는 심사를 배재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의 논문 투고시에는 소속기관에 정확한 신분확인 후 접수하도록 한다.
5. 원저(original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의 유형에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6. 선행연구,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이중 투고,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

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8.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별도의 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 위반 저자들

에게는 투고금지 등을 적용한다.

제 2조(연구진)
1.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

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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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5.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

(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3조(연구방법)
1.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

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4조(연구대상)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ㆍ방법ㆍ내용ㆍ예견되는 이득ㆍ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

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4.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

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사 절차)
1.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며 논문

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

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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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

저널 등의 형식으로 재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이해상충) 
1. 저자는 논문 제출 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을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편향된 연구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자로 위촉하지 않아

야 한다. 
3. 심사자로 위촉된 자는 심사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을 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4.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위원 중 제출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호의 편집 활동에서 제외된다. 
5. 논문과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 사항은 반드시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1. 민원 제기 신청

  논문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 통지 후 5일 이내에 편

집위원회에 이메일을 통해 이의 제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논문의 원문. 심사의견, 
그리고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종합 검토 후 7일 이내에 논문 투고자에게 이의 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며,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이의 기각: 이의 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

의를 기각한다.
(2)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경

우, 기존 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며 편집위원이 참여한다.
(3) 재심사 실시: 이의 제기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며, 이때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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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원제기)
1. 이의제기 신청

  연구윤리 위반(예: 표절, 중복게재 등)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제보자는 관련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은 실명

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 제보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되어야 접

수된다.
2. 접수 및 예비 검토

  편집위원장은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 검토를 실시하여, 민원의 

사실 여부 판단이 가능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한다. 단순 문의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민원은 예비 검토에서 종결될 수 있다.
3. 민원 조사위원회 구성

  예비 검토 결과 정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10일 이내

에 민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

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해당 사안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민원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4. 조사 기간 및 회신

  민원 조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조사 및 관련자(저자, 심사자 

등)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 조사 결과는 민원인 및 관련 당사자

에게 공식 서면으로 통보되며, 필요 시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될 수 있다.
5. 판단 기준 및 조치

  민원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각: 근거 부족 또는 오해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은 기각 처리된다.
(2) 주의 조치: 경미한 연구윤리 미준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저자에게 주의 및 향

후 재발 방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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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철회 및 공지: 표절이나 중대한 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논문은 

철회되며 학술지에 공지된다.
   - 회원자격 정지 3년의 엄중 문책을 하고,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등 징계를  

한다.
(4) 기관 통보: 필요 시 연구자 소속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6. 비밀 유지 원칙

  민원 제기자 및 피제기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및 처리 과정은 비공개

로 진행된다. 민원 관련 정보는 조사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7. 반복적 민원에 대한 처리

(1) 동일 논문·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은 편집위원회(또는 민원 조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접수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2)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추가 조사 없이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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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심사지침

제9조(총론)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에 상반되는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3.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심사절차)
1.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없으며,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2.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

되면,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3.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11조(심사서 작성)
1. 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3.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야 한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

음을 감안해야 한다.
4. 게재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2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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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

야 한다.

제12조(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논문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13조(제목)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 전반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를 사

용하여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지나친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부
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14조(국문 영문 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은 적용된 방법(양적, 

질적)의 주요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는 연구 문제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결론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국ㆍ영문초록에서 문단 구성은 하지 않으며 영문 초록의 경우 시제와 문법적 표현 

오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국ㆍ영문초록은 첫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5조(서론)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하며,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적 배경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의 목적이 명확히 언급되어야 한다. 흔히 최근의 관련 

연구 경향만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문제의 학문적 경험적 발전과정도 필요

에 따라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인용은 가급적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인용된 자료가 2차 자

료인 경우에는 2차 자료 인용형식에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16조(연구방법)
관심 있는 독자로 하여금 기술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어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관찰 또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연구절차가 제시되어야 하며, 
도구를 사용한 논문일 경우 도구의 특성(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적용된 통계적 분석방법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문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며, 연구방법(통계적 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

장에게 심사를 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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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과)
연구문제나 가설의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과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

다. 질적 연구인 경우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만을 서술한다. 양

적연구 즉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분석 결과

만을 정리한다. 연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표와 그림은 싣지 않는다. 연구

결과는 연구자가 의도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

다. 통계용어, 약어, 기호의 의미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약자의 사용은 최소

한으로 한다.

제18조(논의)
결과에서 얻어진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

를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 부합하

는 결과로서 또는 상반된 결과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호하거나 비논리적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구 진행

과정의 문제점 및 제한점 등도 다룰 수 있으며, 결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

명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결론)
결론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수치를 제시하며 반복 설명

하는 사례이다. 결론에서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 진술은 주어진 연구(실험) 방법(설
계)의 범위 안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비실험, 유사실험, 조사 및 관찰연구에서의 인과

적 결론은 이론적 근거, 비허위적 관계, 시간적 전후관계, 연관성 정도를 바탕으로 매

우 신중히 진술되어야 한다. 결론은 연구 목적(문제)과 연관시켜 진술하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안할 수 없다.

제20조(참고문헌)
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목록에 포함된 문헌은 투

고규정의 다양한 표기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그 출

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연구의 충실성과 신빙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매우 철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학회 투고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문헌들의 표기방법 PA Style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정한 

학술논문작성을 위한 표준형식으로 한다. 이 가이드는 미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6th edition, Washington, DC: 
APA, 2010)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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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1조(구성) 위원회는 학회 정관 제8조에 의거하여 구성 및 운영한다.
1. 위원회는 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10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

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심의 대상인 연구에 대해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투고논문의 윤리적 타당성(날조, 변조, 표절 등)
3.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실험실 안전수칙, 인체나 동물실험 시 준수수칙 등)
4. 공정한 저자표시 및 공로 배분

5. 피험자(연구참가자)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

6. 피험자(연구참가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

7.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8. 제보된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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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24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미래융합통섭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제보 및 접수)
  미래융합통섭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문제

가 시정되지 않거나 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다. 제보 내용에는 논문명,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

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자

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

다.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위원회는 조사에서 판정까지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

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

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최종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혐의

3. 피조사자의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처리결과

6. 징계조치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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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 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성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보자가 부정행

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윤리규

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까지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조사, 심의, 의결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단지 합당한 공개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및 징계건의 내용을 결정

한 후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장에게 경고, 논문지 논문게재 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

계를 건의할 수 있다. 학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

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대상이 된 연구물은 논문지에서 

논문의 목록과 내용이 삭제되고,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도 삭

제되도록 조치한다.

   제31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정관의 부분적인 내용변경으로 인해 2023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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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편집 규정

[발간목적 및 간기]

1. Journal of Convergence Consilience(JCC)는 미래융합통섭학회의 공식 논문지로서 융합과 통섭 

학술연구(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스포츠 및 문화예술) 등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연구

를 게재하며,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는 상시를 원칙으로 하며 2, 4, 6, 8, 10, 12월 말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단, 긴급  

   논문 투고의 마감은 발간일 25일 이전까지로 한다.
3. 학회지는 연 6회 격월(1, 3, 5, 7, 9, 11월) 말일에 발간한다. 단, 긴급논문 투고의 마감은   

   발간일 25일 이전까지로 한다.

[원고 제출] 

1. 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설 

   2) 양적 연구

   3) 질적 연구

   4) 기타: 개념분석, Q방법론적 연구, 메타분석 등

2. 본 학회의 투고되는 모든 저자는 회원가입을 반듯이 해야 한다.

3. 본 학회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논문

      ① 심사비 : 60,000원
      ② 게재료(10페이지 기준) : 250,000원
         - 페이지 11쪽부터는 1쪽당 10,000원 금액 추가됨

         - 연구지원기관을 표시할 경우는 100,000원 금액 추가됨

   2) 긴급논문

      ① 심사비 : 200,000원
      ② 게재료(10페이지 기준) : 40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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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11쪽부터는 1쪽당 10,000원 금액 추가됨

         - 연구지원기관을 표시할 경우는 100,000원 금액 추가됨

4. 석,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여야 한다. 학위논문(석사, 박사)의 경우는 학위수여자 외에 지도교수 1인에 

한하여 공동 혹은 교신저자로 허용한다.

5.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6. 원고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1) http://www.sfcc.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원고 투고 시 당해년 연회비  

   및 심사료 납부 등과 관련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2)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미래융합통섭학회 홈페  

   이지에 본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저작권 활용 및 이양 동의 세부내용 참조). 

   3) 자세한 사항은 미래융합통섭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조한다.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의문 사항은 미래융합통섭학회 사무실     

  (사무국장)로 전화, 팩스 또는 e-mail(assa7927@daum.net)을 이용하여 문의한다.

[저작권 활용 및 이양 동의]

저자(들)는 본 논문이 미래융합통섭학회 융합과 통섭(논문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해야 한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

나 제출할 계획이 없어야 한다.
4. 본 연구논문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회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

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미래융합통섭학회 융합과 통섭(논문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미래융합통섭학

회에 이양해야 한다.

심사비 및 게재료 : 기업은행 007-1004-7943  예금주명 : 미래융합통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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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본 학회지의 게재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

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출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

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출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

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

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

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원고 작성]

■ 일반사항

1. 원고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원고 분량

   영문 요약문을 제외한, 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 등을 포함한 총 페이지 수는 10

페이지로 하며, 10페이지가 넘는 원고는 추가 1페이지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 편집

   원고는 A4 용지(170mm × 240)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고, 여백 주기는 위쪽30 

mm, 아래쪽 20 mm, 왼쪽 24 mm, 오른쪽 24 mm, 머리말 10.0, 꼬리말 5, 본문 글자크기

는 9포인트, 자간장평 95%, 자간간격 -5%, 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4. 학술용어

   학술용어는 표준용어집(미래융합통섭학회)에 수록된 것을 준용한다.

5. 약어 사용

   영문약자를 사용할 때는 처음 사용할 때에 단어 전체를 표기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제시

한다. 단, 논문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는 이탤릭체 소

문자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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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약어와 단위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Publication Manual 제5판 (2001)과 APA양식   

포켓가이드(2020)을 참고로 사용한다.

7. 띄어쓰기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서 쓴다. 괄호(  ) 다음에 오는 조사는 붙여서 쓴다.

8. 연구 도구의 사전승인

   논문에서 저작권이 있는 연구 도구인 그림 사용 시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본문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기기 및 장비의 표기

   기계 및 장비의 경우 괄호( ) 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주), 국적을 쓴다. 상품명을 뜻

하는 TM, ®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겉표지, 논문제목, 국문초록과 ABSTRACT, 본문(표, 그림),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

하며, 각각은 별도의 페이지로 시작한다.

2. 겉표지

1) 제 목, 논문의 종류, 저자(교신저자), 국문초록(주요어), ABSTRACT(KEYWORD), 공시

사항, 편집자 참고사항 순으로 구성한다.
2) 제 목: 한글 및 영문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3) 논문의 종류: 종설, 양적연구, 질적연구, 개념분석, Q방법론적연구, 메타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4) 저 자: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직장), 직위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5)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간략히 기술한다. 

6) 교신저자: 성명, e-mail을 기재한다.

7) 공시사항: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표시한다.

      ① 학위논문: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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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비 지원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   

     한다.
      ③ 이해관계(conict of interest) :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    

     한다. 없으면 이해관계 없음으로 표시한다(추가).

  7) 편집자 참고사항1: 연구윤리적 이슈로 논문 심사에 앞서 심사자 또는 편집자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로이 기술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의 발표 또는 투고 내역이 만약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한다.

     ② 투고한 논문과 유사한 주제, 대상자 혹은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data set에 근거한   

    논문의 발표 또는 투고 내역, 만약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논문   

    의 중복/분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다.

     ③ 사전검토 결과 반려되어 재 투고 한 논문인 경우, 직전 투고와의 차이점과 사유를   

    기술한다.

 8) 편집자참고사항2: 본 연구가 지닌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여도를 논문 심사에 앞서 심  

 사자 또는 편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유로이 기술한다.

     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② 본 연구 결과의 기여도

1.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 임.

   투고논문에 들어 있는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와 모두 같은 경우)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rst author’ master’ (doctoral) thesis from ____University.
2.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투고논문에 들어 있는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의 일부인 경우)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rst author’ master’ (doctoral) thesis from______University.

3.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is an addition based on the rst author’ master’ (doctoral) thesis from_____University.

4.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rst author’ master’ (doctoral) thesis from _____ University.

번호 논문제목 저자 발표학술지명 발표년도 발표권호 발표 또는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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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제목

   논문 제목은 융합과 통섭(인문과학, 산업기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화예술) 등에서 이루

어진 창의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한다.

4. 국문초록과 ABSTRACT

   연구목적(Purpose), 연구방법(Methods), 연구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을 구분하여 줄을 

바꾸지 않고 연결하여 200단어 이내(제목과 저자명을 제외하고)로 기술한다. 원고의 내

용에 부합하는 영문 주요어(Key Words) 5개 이내를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다음에 각각 

첨부하며, MeSH (www.nlm.nih.gov/mesh/MBrowser.html)에 등재된 용어를 원칙으로 한다.

5. 국문 및 영문 요약문

   국문 및 영문초록 다음에 각각의 요약문을 삽입한다.

   요약문은 다음과 같이 소제목에 따라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1) 관련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은 무엇인가?

   2)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3) 융합과 통섭 실무, 또는 교육이나 정책에 적용할 내용은 무엇인가?

      각각의 소제목은 2-3개의 핵심적인 구나 문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핵심 문장은 간결  

  하여야 하며 문장은 20-30 단어로 구성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부터 작성한다. 일반적으  

  로 약어나 참고문헌은 포함하지 않으며,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용어를 피하는 대신  

  글로벌 관점에서 기술한다. 특히, 두 번째 진술(이 논문이 추가한 내용)은 단순한 결   

 과의 나열이 아니라 투고 논문이 증가시킨 지식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며,   

 세 번째 진술 또한 투고 논문에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야 한다.

      예) 영문 요약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Summary Statements -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over-75 years age group, with its complex health needs, is likely to make up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workload of accident and emergency stain the coming     

      years.

        • What this paper adds

          An alcohol-based surgical hand rub is more eective than a 6-minute surgical hand 

scrub using 4% chlorhexidine gluconate in terms of microbial counts immediately aer  

      scr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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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Parents’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 care in hospital should be thoroughly assessed and their 

participation needs to be supported.

6. 본 문

   1)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순서대로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연구 방법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히 기술하여  

   재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인 경우에는 참고문헌만을 제시하며,  

   새로운 방법이거나 기존의 방법을 변형한 경우에는 상세히 기술한다.

   4) 연구 결과: 처리된 결과를 중심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도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서 중복하여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결과만 요약하여 적는다.

   5) 논의: 연구 결과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서론과 결과에서 언급된 것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와 연관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며  

   결과의 적용, 제한점, 제언 등을 기술한다.

   6) 결론: 연구 목적과 연관하여 최종 결론만을 간략히 기술하며 연구방법이나 결과 등을  

   반복기술하지 않는다.

   7)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학회의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기술한다.

■ 표(Table), 그림(Figure), 사진(Picture)

1. 표, 그림, 사진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5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표와 그림은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한다.

2. 표, 그림, 사진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 작성 원칙

   1)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고,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는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영문일 경우 중요한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예: Table 1. Overall Responses to Question Types

   3)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4) 표에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설명한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표의  

  하단 각주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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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R=Heart rate; T=Temperature.

   5) 각주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어깨표시(*, †, ‡, §, ||,    

  ¶, #, **, ††)된 부분의 설명은 표의 좌 하단에 한다.

      예: *Survival case; †Dead case.

   6) 인적사항에서 성별은 M/F, 연령은 yr로 기록하고 단위의 크기는 소수점 한자리까지로  

  한다.

   7) 소수점은 그 숫자 값이 ‘ ’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고, ‘ ’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지 않는다.

      예: t=0.26, F=0.92

      예: p<.001, r=.14, R2=.61

   8)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 값은 각주를 붙이지 않고 값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3

      p 값이 .000으로 나올 경우에는 p<.001로 기술한다.

4. 그림과 사진 작성 원칙

   1)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위치하며, 영문일 경우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      

  자로 한다.

      예: Figure 1. Mean Responses to Questions by Student Grade Categories.

   2) 사진의 크기는 102×152 mm (4×6 인치)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203×254 mm (8×10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ure 1-A, Figure 1-B).

   4)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조직부위 명, 염색 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5) 그래프에 쓰이는 symbol은 ●, ■, ▲, ◆, ○, □, △, ◇의 순서로 작성한다.

■ 본문 내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은 아래의 예를 참고로 국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기술하되, 이 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APA의 Publication Manual 제5판(2001), APA양식 포켓가이드(2020)를 참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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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내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괄호 내

에 “;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 스트레스 관리 중재의 효과(나대한, 나민국, 2002; Chau & Chang, 1999; Hong, Park, 

Kim, & Kim, 1998b; Kim, 2006).

3. 본문에 문헌을 인용한 경우 성(family name)을 논문 발행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 보기

   1)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 나대한, 나민국(2002)은 …첫 인용

      예: Paek과 Choi (2003)는 …

      예: Cosgrove와 Riddle (2003)은 …

   2)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의 국문일 경우 모든 저자 이름을 표기하며, 영문일 경우 첫  

   인용에는 모두의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예: 홍일동, 홍이동과 홍삼동(2002)은 …첫 인용

          홍일동 등(2002)은 …반복인용

          Kim, Jung과 Han (2002)은 …첫 인용

          Kim 등(2002)은 …반복인용

          Williams, Johnes와 Smith (1995)는 …첫 인용

          Williams 등(1995)은 …반복인용

      한편, 성과 연도를 (   ) 안에 표기할 경우 최종 저자 앞에는 “ &” 로 표기한다. 단   

   저자가 2명인 경우는 & 앞에 “, ”,를 찍지 않는다.

         예: 융합과 통섭학문은 사회적으로(Kim, Nam, Oh, & Lee, 2003)

         예: 융합과 통섭학문의(Cosgrove & Riddle, 2003)

   3)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처음부터 제1저자의 성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예: 홍일동 등(2002), Kim 등(2004)은 융합과 통섭 활성화 방안… 첫 인용, 재인용  

                 모두.

      한편, 성과 연도를 (    ) 안에 표기할 경우 제1저자 뒤에 et al.을 붙인다.

         예: 4차 산업혁명(So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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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저자의 성이 같고, 같은 연도에 게재된 경우 제2저자의 성까지 넣어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극복(Kosslyn, Barrett, et al., 1996)

             극복(Kosslyn, Gabrieli, et al., 1996)

   4) 제1저자의 성이 같고, 같은 연도에 게재된 것이면 제1저자의 이름의 첫 글자(initial)    

  까지 넣어 표기한다.

         예: Emotional stress (Barratt, J., 2005; Barratt, L., 2005)

         예: 융합과 통섭학문은 사회적으로(Kim, H. W., 2006; Kim, J. E., 2006)

   5) 복합인용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인 경우 연도순으로 하여 “, ”,로 띄어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예: 국문논문의 경우: (김대한, 2006, 2007).

             영문논문의 경우: (Woods, 1995, 2002).

      같은 해에 같은 저자에 의한 한 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연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예: 국문논문의 경우: (김대한, 2004a, 2004b, 출판 중-a, 출판 중-b).

            영문논문인 경우: (Price, 2004a, 2004b, in-press-a, in-press-b).

   6) 저자가 단체인 경우

      첫 인용에는 단체명과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반복 인용할 때는 단체명의 약어를  

    표기한다.

        예: (National Institute Mental Health [NIMH], 1999) …

            (NIMH, 1999) …반복인용

       단체가 대학인 경우 매번 full name를 표기한다.

   7) 개인적인 서신왕래, 메모, 전화통화, 개인적 면담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참고문헌  

   목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 T.K. Lutes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18, 2001)

           (T.K. Lutes,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18, 2001)

   8) 미래융합통섭학회의 전반적 논문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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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 체 장평 자간 급수 줄간격 들여쓰기 단수 정렬방식 비 고  

큰제목 한컴윤고딕 95 -5 13p 160 - 1 가운데 한줄띄움 

영문 제목 DokChampa 95 -5 11p 130 - 1 가운데

이름/소속/직위 한컴윤고딕 95 -5 8p 180 - 1 가운데 한줄띄움

영문이름/소속/직위 DokChampa 95 -5 9p 180 - 1 가운데

국문초록 맑은고딕 95 -5 8p 130 - 1 혼합

국문 주요어 휴먼고딕 95 -5 8p 130 - 1 혼합

영문초록 맑은고딕 95 -5 8p 130 - 1 혼합

Key words 맑은고딕 95 -5 8p 130 - 1 혼합

교신저자/이메일 맑은고딕 95 -5 8p 160 - 1 혼합

투고일 맑은고딕 95 -5 8p 160 - 1 혼합

I. 제목 한컴윤고딕 95 -5 12p 160 2 1 가운데 한줄띄움

본문 윤고딕120 95 -5 9p 160 2 1 혼합

1. 제목 한컴윤고딕 95 -5 10p 160 2 1 혼합 한줄띄움

1) 제목 한컴윤고딕 95 -5 9p 160 2 1 혼합

표 제목 맑은고딕 95 -5 8p 160 - 1 혼합

표 내용 맑은고딕 95 -5 7p 160 - 1 혼합

그림 제목 맑은고딕 95 -5 8p 160 - 1 가운데

그림 내용 맑은고딕 95 -5 7p 160 - 1 혼합

참고문헌 한컴윤고딕 95 -5 12p 160 - 1 가운데

참고문헌내용 미국심리학회지(APA) 스타일

- 용지설정: 사용자 정의 (폭 170mm× 길이 240mm)
- 여백주기: 위쪽: 30.0, 아래쪽: 20.0, 오른쪽: 24.0, 왼쪽: 24.0 머리말: 10.0, 꼬리말: 5 
 ＊ 교신저자 표시로서 교신저자의 메일주소를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의 주제어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의 주제어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영문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요어 : ○○○○○, ○○○○      *** 예) Key Word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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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형식

  1) 학술 논문지

 2) 학위 논문지 

 3) 단행본

양식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회지명, 권, 호, 페이지

예제

국문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래융합통섭학회, 1(1), 1-20.

영문

 Crawford, D. (1987). Analysis of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convergence sci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big data. Society for Future 
Convergence Consilience, 1(1), 119-127.

Point

 저자가 2인인 경우     

 [국문] A, B / [영문] A and B
 홍길동, 이몽룡(2012)
 Smith, D. H., & Theberge, N. (2012)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A, B, C/ [영문]A, B, and C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2012)
 Uysal, M., Joseph, S. C., & Danoel, R. W. (2012)

Point  국문학회지명은 ‘진하게’, 영문학회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양식  저자명, 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예제

 

국문 홍길동(2012).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과 통섭. 서울: 한국출판사.
영문 Scott, J. (2015).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Point  국문책명은 ‘진하게’, 영문책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양식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위구분, 소속 대학원

예제

 

국문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사

영문

Cha, Y. D. (2010). Analysis of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convergence 
sci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big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석사

영문

Kwon, I. S. (2015). Analysis of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convergence    
         sci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big      
         dat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Point  국문제목은 ‘진하게’, 영문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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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 사이트 및 신문기사

5)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6) 참고문헌은 APA의 Publication Manual 5판(2001)과 APA양식 포켓가이드(2022)에 따라 국

어와 영어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한다. 잡지명, 책명, 학위논문 제목, 보고서명 및 잡지의 

권(Volume)은 이탤릭체로 한다. 책인 경우 책명의 첫 자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잡지인 

경우는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전체 잡지명을 쓴다.

7) 저자가 6인 이상일 때에는 6명까지 모두 기입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표기한다.

    예: Wolchik, S. A., West, S. G., Sandler, I. N., Tein, J., Coatsworth, D., Lengua,

        L., et al. (2000).

8) 주요 온라인 저널은 저작권 정보와 함께 DOI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용 마지막 부분에 

DOI를 기재한다. DOI 기재 후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저널 페이지가 호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저널의 권과 호를 모두 기재하며, 동일 연도에 저널 페이지가 연속되

는 경우에는 호를 생략한다. http://www.crossref.org/ 이곳에서 DOI번호로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 보기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 저자의 이름(last name, initial). (출판연도). 제목. 잡지명, 권(호), 시작페이     

 지-마지막 페이지. doi 순으로 기재한다. 호마다 새 페이지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호     

 를 권 다음에 반드시 기입하고, 페이지가 연속되는 경우는 (호)을 삭제한다.

       예 : 저자가 1인인 경우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래융합통섭학회, 1(1), 1-20.

Ku, G. (2008). Learning to de-escalate: e eects of regret in escalation of commit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5, 221-232. 

양식  URL 주소만 입력

예제
 -미래융합통섭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융합과 통섭, http://www.sfcc.kr).

 참고문헌 -> 중부일보(2022.2.9.). 4차 산업의 혁신과 미래. http://www.joongboo.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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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저자가 3인인 경우

        Van Vugt, M., Hogan, R., & Kaiser, R. B. (2008). Leadership, ollowership, and        

            evolution: Some lessons from the past. American Psychologist, 63(3), 102-116. 

       예 : advance 온라인 출판인 경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Van Vugt, M., Hogan, R., & Kaiser, R. B. (2010). Leadership, followership, and     

              evolution: Some lessons from the past. American Psychologist, 65(3), 112-123. 

   (2) 잡지기사

        예: Duenwald, M. (2005, January). e psychology of facial expressions. Discover, 26,     

              16-17.

   (3) 신문기사

        예: Mayer, C. E. (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 E2.

2) 저 서

   (1) 일반저서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2012).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과 통섭. 서울: 한국출판사.
       예: Maag, J. W. (2004). Behavior management: From theoretical implications to practical  

                   applications (2nd ed.). Belmont, CA: Wadsworth-omson.

       예: Lee, S. W., Kim, J. H., Lee, B. S., Lee, E. H., & Jung, M. S. (2000).             

                 Understanding of nursing theory. Seoul: Soomoonsa.

   (2) 편집된 책

       예: Munslow, A., & Rosenston, R. A. (Eds.). (2004). Experiments in rethinking history. 

     New york, NY: Routledge.

   (3) 저자나 편집자명이 없는 경우

       예: United Press International stylebook: e authoritative handbook for writers, editors,    

                 and news directors (3rd ed.). (1992). Lincolnwood, IL: National.

   (4) 백과사전, 사전

       예: Sadie, S. (Ed.). (1980). 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6th ed., Vols.  

                1-20). London, England: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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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번역된 책

       예: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3) 편집된 책 내의 논문 또는 chapter

   저자(출판연도). 제목. 편집자명, 책명(쪽수). 출판도시: 출판사.

       예: McCabe, S. (2005). Psychopharmachology and other biologic treatments. In M. A.    

                Boyd (Ed.), Psychiatric nursing: Contemporary practice(pp. 124-138).      

                 Philadelphia, PA: Lippincott-Williams and Wilkins.

4)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기관명. 순으로 한다.

   (1)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예: Broadhurst, R. G., & Maller, R. A. (1991). Sex oending and recidivism(Tech. Rep.    

               No. 3). Nedlands: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Crime  Research Centre.

   (2)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예: Employee Benet Research Institute. (1992, February). Sources of health insur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insured (Issue Brief No. 123). Washington, DC:    

                Author. 

       예: Youn, B. S., Jung, W. J., Lee, H. S., Yoeun, H. C., Han, S. D., & Park, J. H.      

               (1996). Quality of life in Korean: Implications and polic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5) 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학위 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도록 하며, 단 필요한 경우 전체 인용문헌의 10%를 넘지 

않는다.

   참고문헌 내 학위 논문 인용은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1) 박사학위논문

       예: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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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Killgore, L. (2004). Beyond the merit of test scores: Gatekeeping in elite college     

                admiss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Providence,  

                USA.

       예: Choi, Y. J. (1998). A stud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medicine by   

                cancer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 석사학위논문

       예: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예: Hamilton, J. A. (1998). University women’ experience with and perceptions of        

               premenstrual syndrome.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Windsor,   

              Ontario, Canada.

       예: Kwon, I. S. (2003). Eect of music therapy on pain, discomfort and depression for    

               fracture patients in lower extremities. Unpublished master’ Keimyung        

              University, Daegu.

6) 이차 자료에서의 인용

   이차 자료는 일차 자료에서 인용되었음을 밝힌다.

     예: Collier의 연구가 Staddon의 연구에서 인용되었다면, 참고문헌 목록에는 다음과 같   

     이 쓴다.

         Staddon, J. E. (2001). Adaptive dynamics: e theoretical analysis of behavior.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본문 내 인용에서는 일차 자료에서 인용됨(as cited in ~)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Collier presented a somewhat unusual schema related to the “eeding strategies” of   

                 rats (as cited in Staddon, 2001).

     예: Lee의 연구가 Kim의 연구에서 인용되었다면, 참고문헌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Kim, S. N. (1999). A structural model for quality of life in women having            

                 hysterectom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 161-173.

         *본문: Lee의 연구(Kim, 1999에 인용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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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proceedings)

   (1) 미 출간된 심포지엄 자료

      예: Lichstein, K. L., Johnson, R. S., Womack, T. D., Rean, J. E., & Childers, C. K.      

      (1990, June). Relaxation therapy for polypharmacy use in elderly insomniacs and      

       noninsomniacs. In T. L. Rosenthal (Chair), Reducing medication in geriatric          

       populations.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f Behavioral Medicine, Uppsala, Sweden.

   (2) 구두 발표자료(Oral session)

      예: Lanktree, C., & Briere, J. (1991, January). Early data on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TSC-C).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San Diego, CA.

   (3) 포스터 발표자료(Poster Session)

      예: Ruby, J., & Fulton, C. (1993, June). Beyond redlining: Editing so-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Washington, DC.

8) 웹에서 인용

   (1) 저자가 개인인 경우

      예: Ray, O. (2004). How the mind hurts and heals the body. American Psychologist, 59,   

              29-40. Retrieved January 12, 2005, from http://www.apa.org/journals/amp/     

              amp59129.pdf

   (2) 저자가 없는 기사는 기사제목을 저자위치로 이동한다.

      예(가): National wage data. (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www.bls.gov/bls/blswage.htm#

      예(나): Britain launches new space agency. (2010, March 24). Retrieved January          

                  19, 2010, from http://news.ninemsn.com.au/technology/1031221/britain-

                     launches-new-space-agency

   (3) 저자가 없으면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위키기사)

       Harry Potter. (n.d.). In Wikipedia, e Free Encyclopedia. Retrieved August 28,            

            2010,from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Harry_Potter&oldid=3807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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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mail, news group, online forum, electronic mailing list 등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예: Hammond, T. I. (2000, November 20). YAHC: Handle Parameters, DOI Genres, etc.    

             Message posted to Ref-Links electronic mailing list, archived at              

             http://www.doi.org/mail-arc-hive/ref-link/msg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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